
朴通事新註新譯(三)*

李陸禾
**

1)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1)과 ＜朴通事新註新譯(二)＞1)의 후속 

작업으로, 제14단락부터 제22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싣기로 한다. 본 

논문의 硏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 등에 관한 사항은 ＜朴

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

하기로 한다. 

第14話 舍人打扮 

午門3)外前看操4)馬去來｡ 夜來5)兩個舍人6)操馬, 一個舍人打扮的, 脚穿着皂

麂7)皮嵌金線藍條子8)､ 捲尖粉底､ 五彩綉麒麟柳綠9)紵絲10)抹口的靴子11)｡ 白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語科 敎授

 1) ＜朴通事新註新譯(一)＞, ≪中國學論叢≫ 第32輯, 2011年.  

 1) ＜朴通事新註新譯(二)＞, ≪中國學論叢≫ 第33輯, 2011年. 

 3) 午門: 午門是紫禁城的正門｡ 午門建成於明永樂十八年(1420年)｡ 

 4) 操:【夾註】操, 練也｡ 謂軍士上番, 亦曰上操｡ 

 5) 夜來: 猶云昨日也｡ ≪西廂≫一之二: ｢本云: “夜來老僧不在, 有失迎迓, 望先生恕罪｡” 生云: 

“欲來座下講聽, 不期昨日不得相遇, 今能一見, 是在下三生有幸矣｡”｣ 法本口中曰夜來, 張生口

中曰昨日, 夜來卽昨日也｡(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頁652｡)

 6) 舍人: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 也簡稱“舍”｡ ≪救風塵≫一 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

兒周舍是也｡｣(劉堅ㆍ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敎育出版社, 1998年, 頁281｡)

 7) 麂:【夾註】大麋也, 麋鹿之大者｡ ≪譯語指南≫謂牝鹿曰麋鹿｡ ≪質問≫云: 大曰麖, 小曰麂｡ 

其皮可作靴｡ 

 8) 條子: 指細長形的花紋｡ 

 9) 柳綠: 柳樹一樣的綠色｡ 明ㆍ陶宗儀 ≪輟耕錄ㆍ寫像訣≫: ｢凡調合服飾器用顔色者: 緋紅, 用

銀朱紫花合｡ 桃紅, 用銀朱燕支合｡ 肉紅, 用粉爲主, 入燕支合……柳綠, 用枝條綠入槐花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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絨氈襪12)上, 絟着一副鴉靑13)段子14)滿剌嬌15)護膝16)｡ 

오문(午門) 밖에서 말을 조련하는 것을 보러 가자. 어제 두 사람이 말을 조

련하는데, 한 사람의 차림새는, 발에 노루가죽에 금색과 남색 무늬를 넣고, 끝

을 말아 올리고 하얀 신 바닥에, 오색실로 기린을 수놓고 녹색 비단으로 목을 

두른 (가죽)장화를 신고, 희고 고운 모전(毛氈)으로 만든 버선에, 암청색 비단

에 각종 문양의 수를 놓은 만지교(滿池嬌)17)의 슬갑(膝甲)18)을 매었다.

衫兒19)､ 袴20)兒､ 裹肚21)等裏衣且休說, 剌通袖22)膝襴23)羅帖裏24)上, 珊瑚

10) 紵絲: 就是“緞子”｡ ≪明代的絲綢衣料≫: ｢宋人吳自牧 ≪夢梁錄≫卷十八: “紵絲染絲所織, 諸

顔色有織金､ 閃褐､ 間道等類｡｣ 又≪吳縣志≫卷五十一稱: ｢紵絲俗名緞, 因造鍛字”｡｣

11) 靴子: 幇子略呈筒狀高到踝子骨以上的鞋｡ 又稱馬靴和高筒靴｡ 

12) 氈襪: 用氈作的襪子｡ 

13) 鴉靑: 鴉羽的顔色｡ 即黑而帶有紫綠光的顔色｡ 暗靑色｡ 

14) 段子: 緞子｡ ≪水滸傳≫二回: ｢史進幷太公苦留不住, 只得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兩個

段子, 一百兩花銀謝師｡｣(吳士勛ㆍ王東明 主編, ≪宋元明淸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敎

育出版社, 1992年, 頁262｡)

15) 滿剌嬌:【夾註】≪質問≫云: 以蓮花､ 荷葉､ 耦､ 鴛鴦､ 蜂､ 蝶之形, 或用五色絨綉, 或用彩

色畵於段帛上, 謂之滿刺嬌｡ 今按: “剌”, 新､ 舊原本皆作“池”, 今詳文義, 作“刺”是｡ “池”與“刺”

音相近而訛｡ 

16) 護膝: 一種用厚布做成, 用以保護膝部的裹筒｡ 

17) 原文 ‘滿剌嬌’에 대해서 【夾註】의 설명(“剌”, 新､ 舊原本皆作“池”, 今詳文義, 作“刺”是｡ “池”與

“刺”音相近而訛)대로라면 ≪朴通事諺解≫本 이전의 ≪朴通事≫本에는 ‘滿剌嬌’가 아닌 ‘滿

池嬌’로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陳高華는 ≪從老乞大､ 朴通事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

이라는 글에서, ‘滿剌嬌’가아닌 ‘滿池嬌’가 맞고, ‘滿池嬌’는 당시 宮中 등에서 유행했던 수

(繡)의 도안(圖案)임을 當時의 사람 가구사(柯九思)와 장욱(張昱) 두 사람의 작품을 통하

여 고증을 하였다.(元代中期詩人柯九思曾在宫中任職, 他的≪宮詞一十五首≫是膾炙人口之

作, 其中一首云: “觀蓮太液汎欄橈, 翡翠鴛鴦戱碧苕｡ 說與小娃牢記取, 御衫綉作滿池嬌｡” 柯

氏自注云: “天歷間御衣多爲池塘小景, 名曰滿池嬌｡” 天歷是元文宗的年號｡ 時代略晩於柯九思

的詩人張昱有≪宮中詞≫, 其一是: “鴛鴦鸂鷘 滿池嬌, 彩綉金茸日幾條｡ 早晩君王天壽節, 要

將著御大明朝｡” 其意與柯九思詩相同｡ 由以上二詩可知“滿池嬌”是一種宫廷中服装圖案的名稱, 

描寫的是池塘中的花､ 鳥景色, 因而得名｡ 宫廷中所好必然影響到宫廷之外, 首先是上層貴族､ 

官僚｡ ≪朴通事諺解≫記述的“操馬” “舍人”, 無疑是貴族官僚子弟, 他們最容易效法宫廷的生活

方式｡ 因此, 正确的是“池”不是“刺”, ≪朴通事≫的“原本”是對的,≪諺解≫本改“池”爲“刺”是错的｡)

(≪韓國研究論叢≫, 2008年 第2期)

18) 諺解에 ‘슬갑’으로 되어 있다. 슬갑(膝甲)은 “지난날,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위에 껴입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앞쪽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걸쳐 맨다.”라는 국어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19) 衫: 指無袖頭的開衩上衣｡ 

20) 袴: 同“褲”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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鈎子25)繫腰26)｡ 五六件兒刀子, 象牙頂兒｡ 玲瓏龍頭解錐兒27), 象牙細花兒挑

牙28), 鞘兒29)都全｡ 

적삼30)과 바지 그리고 복대(腹帶) 등과 같은 속에 받쳐 입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긴소매자락에 용을 수놓은 스란(膝襴)31)의 비단 철릭32)에, 산호

21) 裹肚: 宋元時男子長衣外包裹腰肚的綉袍肚｡ 宋ㆍ陸游 ≪老學庵筆記≫卷二: ｢又祖妣楚國鄭

夫人有先左丞遺衣一篋, 袴有綉者, 白地白綉, 鵝黄地鵝黄綉, 裹肚則紫地皁綉｡ 祖妣云: ‘當時

士大夫皆然也｡’｣ ≪元典章ㆍ工部三ㆍ役使≫: ｢祗候不繫只孫裹肚｡｣

22) 通袖: 長袖｡ ≪金甁梅詞話≫第四十回: ｢到次日, 西文慶衙門中回來, 開了箱櫃, 打開出南邊

織造的夾板羅殺尺頭來｡ 使小廝叫將趙裁來, 每人做件粧花通袖袍兒, 一套遍地錦衣服, 一套粧

花衣服｡｣

23) 膝襴: 蟒服｡ 明代的一種制服｡ ≪明史ㆍ輿服志三≫: ｢永樂以後, 宦官在帝左右, 必蟒服……

膝襴, 亦如曳撒, 上有蟒補, 當膝處横織細雲蟒, 蓋南郊及山陵扈從便於乘馬也｡｣ 

24) 帖裏:【夾註】元時好着此衣, 前後具胸背, 又連肩而通袖之脊, 至袖口爲紋, 當膝周圍亦爲紋

如欄杆, 然織成段匹爲衣者有之, 或皮或帛, 用綵線周遭回曲爲緣, 如花樣, 刺爲草樹､ 禽獸､ 

山川､ 宮殿之紋於其內, 備極奇巧, 皆用團領着之, 其直甚高｡ 達達之俗, 今亦猶然｡ 

25) 鈎子:【夾註】用金銀銅銕(鐵)玉角等物, 刻成龜龍獅虎之頭, 繫之於絛之一端, 人若帶之, 則

又以絛之一端屈曲爲環, 納於鈎獸頭之空, 以爲固, 使不解落, 如絛環之制然｡ 

26) 繫腰: 腰巾, 腰帶｡ 元ㆍ鄭廷玉 ≪忍字記≫第二折: ｢我一只手將繫腰來采住向前掐｡｣ ≪元史ㆍ

順帝紀六≫: ｢答失八都魯克復襄陽､ 樊城有功, 升四川行省右丞, 賜金繫腰一｡｣ “繫腰”當指≪黑

韃事略≫中“用紅､ 紫帛捻成線, 橫在腰上”的“腰線”, 屬於蒙古傳統服装辮線襖的基本特徵, 參

證≪元史≫(卷143) ≪自當傳≫的“乃賜禿滿迭兒黄金繫腰”, 葉子奇≪草木子≫(卷3下) “帽子

繫腰, 元服也”, ≪通制條格≫(卷27) ≪雜令ㆍ控鶴等服帶≫中伯顔上奏禁止普通民戶“繫着裹

肚､ 繫腰”這三條史料, 可以確證此點｡ (鐘焓, ＜民族史硏究中的“他者”視角＞, ≪歷史硏究≫, 

2008年 第1期｡)

27) 解錐兒: 解結錐｡ 亦省稱“解錐”｡ 古代骨制的解結用具, 形如錐｡ ≪禮記ㆍ內則≫: ｢左佩粉帨､ 

刀､ 礪､ 小觿､ 金燧｣ 鄭玄, 注: ｢小觿, 解小結也｡ 觿貌如錐, 以象骨爲之｡｣ 唐ㆍ陸德明 ≪釋

文≫: ｢觿……解結錐｡｣ 淸ㆍ蒲松齡 ≪聊齋志異ㆍ蓮香≫: ｢赠綉履一鉤……(桑生)受而視之, 

翹翹如解結錐｡｣ 元ㆍ曾瑞 ≪哨遍ㆍ羊訴冤≫套曲: ｢把我蹄指甲要舒做晃窗, 頭上角要鋸做解

錐｡｣

28) 挑牙: 金屬剔牙籤｡ ≪三刻拍案驚奇≫第九回: ｢耿埴看看四下無人, 就將袖裏一個銀挑牙, 連

着筒兒把白綢汗巾包了, 也打到婦人身邊｡｣(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844｡)

29) 鞘兒: 装刀､ 劍的套子｡ 

30) 原文의 ‘衫兒’은 소매 단이 없는 윗저고리를 말함이다. ‘적삼’이라고 한 것은 ‘諺解’의 풀이

를 따른 것이다. 

31) 原文의 ‘膝襴’에 대해서 사전에는 ｢치맛단에 금박을 박아 선을 두른 것. 옛날 궁중이나 반

가(班家)의 부녀자들의 예장용 치마에 장식했던 것으로, 폭은 약 20cm이며, 용ㆍ봉 따위

의 무늬를 놓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조선조에 이르러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23)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代에이르러 朝廷의 宦官들은 ‘蟒服’을 

입었는데, 이것을 ‘膝襴’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元典章≫이나 ≪明史ㆍ輿服志≫

의 기록을 보면 ‘膝襴’이 임금의 곤룡포(袞龍袍)에서 변형되어 민간에게까지 흘러들었음

을 볼 수 있다.(明ㆍ沈德符 ≪萬曆野獲編ㆍ補遺≫卷二說: ｢蟒衣如像龍之服, 與至尊所御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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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각하여 만든 고리장식의 허리띠를 하였다. 대 여섯 자루의 칼은, 상아로 

손잡이 끝을 장식하였고, 영롱한 용머리의 뿔송곳33), 세밀하게 조각을 한 상

아 이쑤시개34)에, 칼집까지 모두 갖추었다.  

相肖, 但減一爪耳｡｣ ≪元典章≫卷五十八記大德元年(公元1297年), 不花帖木耳奏: ｢街市賣

的緞子似皇上御穿的一般, 用大龍, 只少一個爪子｡ 四個爪子的賣者有着呵｡｣ ≪明史ㆍ輿服志≫: 

｢宦官在帝左右必蟒服,……綉蟒於左右, 繫以鸞帶｡ …… 次則飛魚 ……｡ 單蟒面皆斜向, 坐蟒則

正向, 尤貴｡ 又有膝襴者, 亦如曳撒(據≪碎金≫稱作曳撒), 上有蟒補, 當膝處橫織細雲蟒, 蓋

南郊及山陵扈從, 便於乘馬也｡ 或召對燕見, 君臣皆不用袍而用此｡ 但蟒有五爪四爪之分, 襴有

紅､ 黃之別耳｡｣

32) 原文 ‘帖裏’에 대해 諺解에는 ｢텰릭｣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철릭’에 대한 

우리말 사전에는 ｢무관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으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신기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

판사).

33) 原文의 ‘解錐兒’는 단단히 묶은 천막의 끈 밧줄 따위를 푸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다음은 

중국 인터넷 ‘百度’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解錐兒’의 정확한 모양이나 용도 등을 알 수가 

있다. ｢寧夏首次發現西夏人頭像鹿角解錐 - 新華社銀川電(宋兆凡)寧夏回族自治區海原縣文

物工作者最近在縣內西夏遺址中發現一件人頭像鹿角質解錐, 這件曾用做解開緊固帳篷繩索及

其他繩索工具的文物已被确定爲国家一級文物｡｣ ｢據介紹, 西夏開國皇帝李元昊曾在海原縣設

有行宮｡ 目前發現於此的解錐是利用鹿角的自然形態稍做加工而成, 長12.9厘米, 錐角直徑在

1.8至2厘米不等, 角尖用做解錐的尖, 角根雕有人頭像和繫繩孔, 便於携帶和把握｡｣(摘自中國

網 -百度)

34) 原文의 ‘象牙細花兒挑牙’는 ‘정교한 무늬로 조각되어 있는 상아 이쑤시개’로 해석할 수 도 

있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상아 이쑤시개 통(筒)’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中国

象牙雕刻艺术≫에서｢無论北京彩绘牙雕, 廣州的象牙球, 还是上海的细花镂空牙雕, 均各具千

秋, 享誉中外｡｣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原文의 ‘細花兒’는 세밀한 무늬를 새겨 넣는 

象牙彫刻의 한 기법으로 보인다. ‘挑牙’는 글자 그대로 ‘이쑤시개’이다. 말을 조련하는 멋진 

차림의 ‘舍人’의 허리에 이쑤시개를 넣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상아로 만든 ‘통(筒)’을 차

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칫솔 등이 없는 당시의 ‘挑牙’는 남녀노소의 필수품으로, 

鑷子(족집게), 耳挖(귀이개) 등과 함께 ‘三事兒’이라고 하여 줄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손수

건 끝에 묶어 소매 속에 넣고 다녔다. 아래의 글은 2010년 7월 中國 廣州日報에 실린 것으

로 明代의 무덤에서 발굴된 세 가지 형태의 ‘三事兒’에 관한 내용이다.(浙江临海王士琦墓出

土明代所谓“事件兒”, 原是佩饰的一種, “三事兒”通常也只是泛稱, 事可以比“三”多, 也可以比

“三”少｡ 耳挖､ 镊子､ 挑牙, 是为三事, 挑牙､ 耳挖合为一副也很常见, 而每一事也不妨是单独

的｡ ……≪金瓶梅词话≫第二十八回稱潘金莲“向袖中取出一方细撮穗白绫挑线莺莺烧夜香汗巾

兒, 上面连银三字(事)兒”; 又同书第五十九回, 说到爱月兒从西门庆的袖子裏“掏出個紫绉纱汗

巾兒, 上拴着一副揀金挑牙兒”, 皆是此类｡ 这裏的“揀金”, 亦即减金｡ 它是流行於元明时代的对

金银器加工方法的一種稱谓, 即在铜铁活兒上填嵌金银｡ 那麽所谓“揀金挑牙兒”, 便是错金的挑

牙兒｡ 总之, 三事兒是家常带着的小用具, 以链索为繫, 或连筒或不连筒. 多半拴在汗巾角兒

上, 揣在衣裳袖子裏, 随身携带, 男女皆然｡ 江苏泰州明徐蕃夫妇墓男性墓主人补服左边的袖子

裏, 有一方豆黄色的素绸汗巾, 汗巾一角繫一根银索, 其端连着一枚银牙签｡ 又南通博物苑藏明

墓出土的一副金镶寶事件, 以金索穿繫飞鱼柄的耳挖和挑牙, 上边又缀一個金镶宝玲珑毬, 再

以一個金镶宝荷葉蓋为收束, 金索顶端的小環用於佩繫｡ 惟所嵌宝石悉数脱落｡ 出自王士琦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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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綠抹絨35)胸背的比甲36), 鴉靑37)綉繡四花織金羅搭護38)｡ 江西39)十分上等

眞結綜帽40)兒上, 綴着上等玲瓏羊脂玉41)頂兒42), 又是個鷀43)䳓翎兒｡  

녹두 색(明綠)44) 우단(抹絨)45)흉배(胸背)의 비갑(比甲)46)과 짙은 청색의 

的金三事连博古图减银筒, 以金链繫着筒蓋, 内置耳挖､ 挑牙各一事, 金筒上的香炉､ 花瓶､ 花

盆, 书函､ 砚台, 摺叠扇､ 芭蕉扇等先依样刻出槽来, 然後分别以银丝一一填嵌｡ 蓋面所饰竹木

山石也是用着同样的方法｡ 同出尚有金三事连捧桃侍女金筒一副, 耳挖和挑牙用链子连在一起

贯穿在一個做成捧桃仕女的小金筒裏, 用的时候拉出来, 用毕装入, 然後用一枚连枝带葉的小

桃子塞住筒口, 是造型设计极具巧思的一例｡)(摘自中國網 - 百度)

35) 抹絨: 在天鵝绒上鋪透空花版, 用刷子蘸白芨胶水将花部绒毛向相反方向刷抹, 使之显出暗花｡

36) 比甲: 古时一種便於騎射的服装｡ 類似後來的背心｡ ≪元史ㆍ后妃傳一ㆍ世祖后察必≫: ｢后又

制一衣, 前有裳無衽, 後長倍於前, 亦無領袖, 綴以兩襻, 名曰比甲, 以便弓馬, 時皆仿之｡｣ 

【夾註】� 胸背, 凡於紗羅段帛之上, 以綵絨織胸背之紋, 裁成衣服者也｡ (中略)衣之無袖, 對襟

爲襞積者曰“比甲”, 卽本國돕지텰릭｡ 婦女亦依此制爲短襖着之, 亦曰“比甲”, 通稱搭護｡  

37) 鴉靑: 暗靑色｡ 

38) 搭護: 亦作“答忽”｡ 元代蒙古人衣服中有一種皮襖｡ 蒙古語叫“daqu”｡ 答忽有兩種, 一種是毛向

外的羊皮答忽, 對襟無領, 在後下擺處有開衩, 主要是牧民在冬季穿在長袍外面; 另一種是毛向

裏, 有面有裏的答忽, 主要是富貴之家天冷是服之｡ 據史料分析(≪中國全史(14)≫), 答忽有

兩種式樣｡ 一種是≪元史ㆍ輿服志≫中的“襻子答忽”即有扣襻的答忽｡ ≪元史語解≫卷二四名

物門: “達呼, 皮端罩也｡” 卷七十八作“答忽｡” 這是無袖皮背心之屬｡ 即沒有雙袖的上衣｡ ≪事

物紀原≫卷三“半臂”: “今背子也｡ 江淮之間, 或曰 綽子｡ 今俗名搭護｡”【夾註】≪事物紀原≫

云: 隋內官多服半臂, 餘皆長袖｡ 唐高祖減其袖, 謂之半臂, 卽今背子也｡ 江淮間或曰綽子, 庶

人競服之｡ 今俗呼爲搭護, 더그레｡ 

39) 江西:【夾註】古楊州地, 今置承宣布政使司｡ 

40) 綜帽: 椶帽｡ 似“騌帽”｡ “騌(騣)”, 或作“棕”｡ “棕”, 同“椶”｡ 也叫“纏棕帽”, “瓦楞帽”, “四方瓦楞综

帽”｡ 一種用棕､ 藤編織成的帽子, 樣子像一鐘狀的盔, 元明之間很流行｡【夾註】椶, 木名, 高

一二丈, 葉如車輪, 旁無枝, 皆萃於木杪｡ 其下有皮, 重疊裹之, 每皮一匝爲一節, 花黃白色, 結

實作房, 如魚子狀, 其皮皆是絲而經緯如織, 傍有細縷, 交相連綴不散｡ 取其絲理之, 以結成大

帽｡ 又剝其皮一匝, 編爲簑衣, 亦可避雨｡ 

41) 羊脂玉: 又稱“白玉”､ “羊脂白玉”, 爲軟玉中之上品, 極爲珍貴｡ 

42) 頂兒: 卽“帽頂兒”｡ 中国古代頭盔上的装飾物｡  

43) 鷀: 亦寫“鶿”｡ 亦作“ 鸕鶿 ”｡ 水鸟名｡ 俗叫鱼鹰､ 水老鸦｡ 羽毛黑色, 有绿色光泽, 颔下有小喉

囊, 嘴长, 上嘴尖端有钩, 善潜水捕食鱼类｡ 渔人常驯养之以捕鱼｡ 

44) 原文의 ‘明綠’은 ‘綠豆’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녹두 색’을 말하고 있다. 

45) 原文의 ‘抹絨’은 絨(솜털이 일어나게 짠 피륙)의 일종으로, 우단(비로드)에 무늬가 더욱 

선명하도록 가공을 가한 융(絨)직물을 말한다. 다음은 ≪明代的服飾藝術≫이라는 자료에

서 발췌한 것으로 明代의 丝绒에는 ‘抹絨’을 비롯한 모두 7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剪绒: 为绒圈地上割断一部分绒丝, 成为绒花的织物｡ 2. 天鹅绒: 为单面满地起绒的织物｡ 3. 

双面天鹅绒: 为双面起绒的织物, 北京定陵有雙面天鹅绒四合如意绣龙补女衣实物出土｡ 4. 抹

绒: 在天鹅绒上铺透空花版, 用刷子蘸白芨胶水将花部绒毛向相反方向刷抹, 使之显出暗花｡ 

5. 织金绒: 在片金或捻金地上织出单色绒花｡ 6. 妆花绒: 在缎地或绒地上织出彩色绒花｡ 7. 

织金妆花绒: 在金地上织出彩色绒花｡｣(摘自 中國網 百度)

46) 原文 ‘比甲’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돕지텰릭’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돕지’는 ｢갑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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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를 수놓은 ‘織金47)의 더그레(搭護’)48)를 입었다.49) 머리에는 강서(江

西)지방의 최고급 眞結綜帽50)를 썼는데, 모자 꼭지에는 영롱한 고급 양지옥

(羊脂玉) 구슬(頂子)이 달려 있고, 거기에다 가마우지와 무수리의 깃털 장식

을 하였다. 

騎着一個墨3丁也似51)黑五明馬52), 鞍子53)是一個烏犀角邊兒幔54)玳瑁55), 

油心紅56)畵水波面兒的鞍橋子57)｡ 雁翅板58)上釘着金絲減鐵59)事件60)｡ 紅斜皮

나 마고자 따위의 섶. 앞을 여미지 아니하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섶’은 또 ‘옷섶’이라고 하는데, ‘옷섶’은 ‘저고리나 두루마

기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헝겊’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比甲’는 ‘돕지(옷섶)가 

있는 철릭’을 말함이다. 위의 註 36)번의 中國 文獻에서의 설명처럼 ‘比甲’은 ‘말 타기와 

활쏘기에 편한 옷으로 깃과 소매가 없는 것으로 지금의 조끼와 같음’이라는 설명이 맞다.

47) 原文의 ‘織金’은 남빛 바탕에 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의 무늬를 섞어 짠 직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織金’을 ‘금실로 수놓다’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없다고 본다. 

48) 原文의 ‘搭護’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매 없는 겉옷으로, 이러한 ‘搭護’, ‘搭胡’는 나

중에 ‘馬掛(馬褂)’로 변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복의 ‘마고자’와 유사한 형태로 추측된

다. ‘搭護’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더그레’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搭護’, ‘搭

胡’의 音譯으로 보인다.

49) 위의 註 36)번과 38)번의 【夾註】를 살펴보면, ‘比甲’과 ‘搭護’는 동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 原文의 ‘椶帽’는 ‘騌帽’ 또는 ‘纏棕帽(椶과 棕은 같은 글자임)’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려나무

의 껍질과 등나무 등으로 짠 모자를 말하는 것으로, 모자의 형태는 종(鐘)모양의 투구

(盔) 같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모자로 당시 몽고족 남자들이 즐겨 쓰는 ‘瓦楞帽’라고 불리

는 모자가 있다. 原本≪老乞大≫(影印本 38쪽,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敎科書叢刊≫, 二

冊, 78쪽, 中華書局, 2005年)에서 ｢桃夫椶帽一百箇｣, ｢圓椶帽兒一百箇｣, ｢織結椶帽兒一百

箇’｣ 등의 文句를 볼 수 있는데, 原本 ≪老乞大≫에서의 ｢織結椶帽｣와 本文의 ‘眞結綜帽’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51) 也似: 表示比喩的詞 相當於, “一般”, “一樣”｡ ≪前漢書≫卷上: ｢忽見東南上一陣軍馬, 約到三

千餘騎, 如勝也似來｡｣ 

52) 五明馬: 因馬的四蹄白如霜雪, 肩上有一片白毛, 故名｡ 亦作“五明驥”｡ 

53) 鞍子: 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騎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54) 幔: 蒙蓋｡ ≪西遊記≫第六回: ｢列公將天羅地網不要幔了頂上｡｣(張永言等 編, ≪簡明古漢語

字典≫, 四川人民出版社, 1986年)

55) 玳瑁: 亦作“瑇瑁”｡ 爬行动物. 形似龟｡ 甲壳黄褐色, 有黑斑和光泽, 可做装饰品｡ 甲片可入药｡ 

李时珍, ≪本草纲目ㆍ介一ㆍ玳瑁≫(集解), 引宋ㆍ范成大, ≪虞衡志≫: ｢玳瑁生海洋深处, 

状如龟黿, 而壳稍长｡ 背有甲十二片, 黑白斑文, 相错而成｡｣此指“指玳瑁的甲壳｡ 亦指用其甲

壳制成的装饰品｡｣

56) 油心紅:【夾註】≪質問≫云: 朱紅, 一云如心之紅也｡ 油, 加油於紅漆之上也｡ 又云: 油乃牛

字, 非油也, 其色紅如牛心｡ 

57) 鞽子: 鞍具｡ 放在牲口背上驮运东西或供人乘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头加棉垫制成｡ 亦作“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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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兒, 藍斜皮細邊兒金絲夾縫的鞍座兒, 黃猠皮61)軟座兒｡ 藍斜皮細邊剌靈芝草, 

羊肝漆62)䩞63)｡ 銀絲珥64)獅子頭的花鐙65)｡ 猠皮心兒藍斜皮邊兒的皮汗替66)｡ 

大紅斜皮雙條轡頭67)｡ 帶纓筒, 鞦68)皮穗兒､ 鞦根69)都是斜皮的｡ 攀胸下滴溜70)

着一個珠兒網蓋兒罕答哈｡ 

먹같이 검은 오명마(五明馬)를 탔는데, 말안장은 오서각(烏犀角: 무소의 

뿔)테에 대모(玳瑁: 바다거북 등껍질)를 새기고, 주홍빛71)으로 물결무늬를 

鞽”｡ 馬鞍｡ 其拱起處形似橋, 故稱｡ 一種凹形馬鞍｡ 兩晋南北朝時, 馬鞍前後起橋, 因兩鞍橋均

直立, 所以稱之爲“兩橋垂直鞍”｡ 隋唐以降, 鞍橋的形制又有了新的變化, 表現爲前鞍橋高而直

立, 后鞍橋向下傾斜, 可稱之爲“後橋傾斜鞍”｡ 

58) 雁翅板: 鞍板｡ 高明 ≪琵琶記≫第十出: ｢(丑)元有一萬匹马｡ ……那更鞍桥又破损, 坐褥又倾

欹, 抽辔尽是麻绳, 鞭子無非荆杖, 餓老鸱全然拉塔, 雁翅板一发雕零, 鞍辔旣不周全, 牵鞚何

曾完备｡ 按, 一副鞍鞍一般由四大塊木料組成, 兩塊凸形的鞍板和兩塊凹型的鞍轎｡｣ 

59) 減鐵: 所謂“減鐵”､ “減銀”, 原是金銀器加工方法的一種稱謂, 前者是在鐵物上嵌銀絲, 後者是在

銀器上嵌金絲｡ 此項工藝似起源於北方, 宋佚名, ≪百寶總珍集≫卷六(“減鐵”條前所冠口訣

云): ｢減鐵元本北地有, 頭巾環子與腰條｡ 馬鞍作子幷刀靶, 如今不作半分毫｡｣(揚之水, ≪江

西省博物館藏宋元金銀器叢考≫)

60) 事件: 部件, 零件｡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701｡)

61) 猠皮:【夾註】≪質問≫云: 羊皮去毛, 熟軟, 有鬃眼｡ 作靴好看,｡ 今按, “猠”字韻書不收, 字義

未詳｡ 

62) 羊肝漆: 蟲胶｡ 俗稱羊肝漆或胶片漆､ 蟲胶漆｡ 蟲胶来自寄生在树木的紫胶虫的分泌物｡ 蟲胶

经过的溶解或溶化除去杂质再经漂白, 制成蟲胶片｡ 蟲胶清漆调制过程相當简单, 将蟲胶片加

入酒精中溶解就可以｡(摘自中國網､百度)

63) 䩞: “韉”｡ 鞍下墊鞍褥, 多爲毛氈制作, 以防磨損馬背｡ 鞍韉下有障泥, 是一種設於鞍韉之下垂

懸馬腹兩側障塵擋泥用的馬具｡ 

64) 珥: 戴; 插｡ 

65) 鐙: 鐙子｡ 掛在马鞍两旁的铁制脚踏｡ 

66) 汗替: 靬屉｡ 汗, 音借“靬”｡ 替, 音借“屉”｡ (何茂活, ＜老乞大輯覽､ 單字解訓詁方法評介＞, ≪

中國蘭州大學學報≫ 第36卷 2期, 2008年.) 替, 卽“替子”｡ 指鞍下之韉｡ 韉, 慧琳, ≪一切經

音義≫卷六十一: ｢鞍下毛毡替｡｣(李申 著, ≪金甁梅方言俗語匯釋≫, 北京師範學院出版社, 

頁1992｡) 替子, 馬鞍, 屉子｡ ≪金甁梅詞話≫六八回: ｢一面牽出大白馬來, 搭上替子, 兜上嚼

環, 躧着馬臺, 望上一騙, 打了一鞭｡｣(許少峯 主編, 東前揭書, 頁1113｡)

67) 轡頭: 駕馭牲口的嚼子的繮繩｡ 繮繩繞過馬項, 兩端分別繫於銜兩側環上, 呈封閉式半圓狀, 騎

者握繮以馭馬｡  

68) 鞦: 同“鞧”｡ 也稱後鞧, 指套車時洛於服馬臀部的革帶｡  

69) 鞦根: 即鞦轴｡ 宋ㆍ沉括, ≪梦溪笔谈ㆍ故事一≫: ｢自後虽去蹀躞, 而猶存其環, 環所以衔蹀

躞, 如马之鞦根, 即今之带銙也｡｣鞦轴, 拴在牲口股後繫皮带的轴｡ (≪漢語大詞典≫, 漢語大

詞典出版社, 卷12, 1993年) 

70) 滴溜: 此作“提起”､ “拎”解｡ 

71) 原文의 ‘油心紅’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質問’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朱紅’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 또한 ‘심장과 같이 빨갛다’, ‘油는 牛의 글자로 붉기가 소의 심장과 같다’ 등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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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넣은 그러한 안장72)이다. 안장의 궁굴 막대(雁翅板)73)에는 金絲를 상

감74)한 장신구가 박혀있다. 빨간색 사피(斜皮)75) 바탕에, 푸른색 사피로 가

는 테를 두르고 금실로 꿰맨 가죽과 부드러운 전피(猠皮)76)로 깔개를 한 鞍裝

을 하였다. 푸른색 사피로 가늘게 테를 두르고 영지초(靈芝草)를 수놓고, 양간

칠(羊肝漆)77)을 한 말다래78), 은으로 입사를 한 사자머리 모양의 등자79)쇠

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보면 ‘油心紅’은 ‘牛心紅’이고, ‘牛

心紅’ ‘자두 색’ 또는 ‘감 색’의 색깔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金甁梅與北京初探≫(丁朗, 

北京文史, 2005年): ｢李子是一種含汁较多, 因而不易保存, 更不宜於长途运输的水果｡ ……明

朝萬历年间编纂的≪顺天府志≫, 就记载过北京特产的李子的品種, 有玉皇､ 青脆､ 牛心红等｡ 

……至於“牛心红”, 北京有種李子就叫这槪名字已如上述; 但我认为, 在这個小曲裏, 它指的实

际上也许是北京附近产的一種柿子｡ 东安是明代顺天府管辖的一個小县, 位於大兴以南不远｡｣ 

李光昭, ≪东安县志≫谓: “牛心红, 即小红柿｡”(摘自中國網､百度))  

72) 原文의 ‘鞍橋子’는 말을 편하고 안정감이 있게 타기 위한 승용구로서 말안장 앞뒤로 굽자 

모양의 장식을 말한다. 앞쪽의 부분을 ‘앞가리개(前輪)’, 뒷부분의 것은 뒷가리개(後輪)’라

고 한다. 다리처럼 생겼다하여 “橋”라고 하기도 한다. ‘鞍橋’는 ‘鞍裝’을 달리 이르는 말로, 

그 모양이 다리와 비슷하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73) 原文 ‘雁翅板’에 대한 諺解는 ‘둥울’이라고 하였다. ‘둥울’은 ‘둥우리막대’로 ‘길마의 궁글막대 

아래에 수수 잎처럼 틀어막아서 댄 나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말의 안장은 거의 나무

로 틀을 짜는데, 모두 네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 중에서, 두 조각은 앞쪽

의 부분을 ‘앞가리개(前輪)’, 뒷부분의 것은 ‘뒷가리개(後輪)라고 하는 안교(鞍橋)이고, 이 

두 가리개를 연결시키는 두 개의 날개 같은 판자가 바로 ‘雁翅板’인데, 일반적으로 안판(鞍

板)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궁글막대’ 즉 ‘소의 등에 얹는 안장에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

어 맞춘 나무’를 말하는데, 諺解의 ‘둥우리막대’보다는 ‘궁글막대’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궁글막대’로 번역을 하였다. 

74) 原文의 ‘減鐵’은 당시의 金銀器에 象嵌을 입히는 加工의 名稱이다. 앞의 註 59)번에서처럼 

鐵物에 銀絲를 上嵌시키는 것을 ‘減鐵’이라 하고, 銀器에 金絲를 上嵌시키는 것을 ‘減銀’이

라고 한다. 

75) 原文의 ‘斜皮’에 대해서 우리말 사전과 문헌에서는 ‘獤皮(돈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獤皮는 ‘담비의 가죽’, 즉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  

76) 原文의 ‘猠皮’의 ‘猠’字는 사서(辭書)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飜譯老乞大≫의 諺解에서 

‘‘뎐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뎌피’는 ‘무두질한 양피’, 즉 털과 기름을 뽑아 부드

럽게 만든 양가죽을 말함이다. 

77) 原文의 ‘羊肝漆’은 칠의 일종으로, 옻나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벌레의 분비물에

서 얻는다는 위의 註 62)번의 설명을 볼 수 있다. ‘羊肝漆’은 ‘셸락(shellac)’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백과｣에서도 ｢천연수지의 일종으로 인도와 타이에 많이 사는 깍지벌레인 락깍지

벌레(Laccifer lacca)의 분비물에서 얻는다. 담황색 또는 황갈색이며, 얇은 판ㆍ입자ㆍ가

루 등 여러 형태의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78) 原文 ‘䩞’에 대한 언해는 ‘래’로, ‘말도래’는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아니하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79) 原文의 ‘鐙子(등자)’는 말을 탔을 때 두 발을 디디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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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이), 전피 바탕에 푸른 사피로 테를 두른 언치80), 진홍빛 사피로 만든 

두 가닥의 말굴레81),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인 술 뭉치82)와 밀치끈83)의 삭모

(槊毛), 그리고 밀치끈의 굴대 등은 모두 사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가슴걸이

에는 실 구슬이 달린 덮개와 간다개84)가 매달려 있다. 

又有一個舍人打扮的, 白麂85)皮靴子, 鴨綠羅納繡86)獅子的抹口｡ 靑絨氈襪上, 

拴着一對明綠綉四季花護膝｡ 柳綠蟒龍織金羅帖裏, 嵌八寶骨朶87)雲織金羅比甲, 

80) 原文의 ‘䩞’은 ‘韉’으로서,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까는 깔개(방석이나 깔개)를 말한다. 

81) 原文의 ‘轡頭’은 ‘고삐’로서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코뚜레, 굴레에 잡아매는 줄을 

말함이다.

82) 原文 ‘帶纓筒’에 대한 ≪飜譯老乞大≫에서는 ｢솟조차 잇고｣라고 언해하고 있다. ‘솟동’은 

‘가슴걸이’의 의미를 가지는 옛말이다. ≪朴通事諺解≫에는 ｢번영을 랏고｣라는 언해를 

볼 수가 있는데, ‘번영’은 ｢가슴에 다는 물건｣의 의미를 가지는 옛말이다. 原文의 ‘纓’字의 

고대한어사전을 찾아보면 역시 앞의 두 가지 해석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말의 가슴걸이

(缨, 马鞅也)’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 술(≪左传ㆍ桓公二年≫“鞶､ 厉､ 

游､ 缨” 晋ㆍ杜预 注: “缨, 在马膺前, 如索帬｡” 孔颖达 疏: “服虔 云: ‘缨如索帬, 今乘舆大驾有

之｡’ 然则汉魏以来, 大驾之马膺有索帬, 是缨之遗象, 故云‘如索帬’也｡”)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앞뒤의 문맥을 보아 ’帶纓筒‘을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인 술로 보았다.

83) ‘밀치’는 말이나 당나귀의 안장이나 소의 길마에 걸고 꼬리 밑에 거는, 좁다란 나무 막대기

(가죽)나 또는 잡아매는 끈을 말한다. 

84) 原文의 ‘罕答哈’에 대해 ≪飜譯朴通事≫에서는 ‘간다개’로 언해되고 있다. ‘간다개’는 ‘ 罕答

哈’의 音譯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漢語詞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간다개’는｢말 머리에

서 고삐에 매는 끈(네이버 국어사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말 가슴 아래에 드리우

는 장식. 말 가슴 사이에 드리우는 홍상모(紅象毛)나 가슴걸이에 다는 벼이삭 모양의 실

수어. 말의 목 아래 상모 다는 것을 지칭하기도 함(네이버 용어사전)｣이라는 설명과 함께 

用例(간다개는 말 가슴 아래에 드리우는 장식이다; 看多介 馬胸下所垂之裝)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말머리에서 고삐에 매는 끈’보다는 간다개에 다는 장식(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오는 本文의 문장 ‘野狗尾子罕答哈(들

개 꼬리모양의 간다개)’에서 짐작이 된다. 즉 여우나 들개 꼬리로 이삭 모양의 술을 만들

어 간다개 의 장식으로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原文의 ‘網蓋兒’는 ‘구멍이 나 있

는 덮개’, ‘그물 모양의 덮개’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말의 이마나 앞가슴

에 장식용의 덮개(가리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5) 麂: 俗稱麂子｡ 像鹿, 比鹿小, 腿细而有力, 善於跳跃, 皮很软可以制革｡  

86) 納繡: 纱绣针法之一｡ 苏绣稱“戳纱”, 北方稱“纳纱”｡ 以素纱为绣底, 用彩丝绣满纹样, 四周留有

纱地｡【夾註】以未合絲滿綉紗面, 不令紗之本質外見者｡ 綉, 亦作繡｡ 

87) 骨朶: 本指古代的一種兵器｡ 是一长棒, 顶端缀一蒜形或蒺藜形的头, 以铁或坚木制成｡ 唐以後

用为刑杖｡ 宋以後并用为仪仗, 俗稱金爪｡ ≪宋史ㆍ仪卫志二≫: ｢凡皇城司随驾人数, 崇政殿 

祇应亲从四指挥, 共二百五十二人, 执擎骨朵充禁卫｡｣ ≪水浒传≫第五九回: ｢宋江执着骨朵, 

躬身声喏｡｣【夾註】≪南村輟耕錄≫云: 國朝有四怯薛, 中有云都赤, 三日一次輪流入直, 負

骨朶於背｡ 余究骨朶之義, 嘗記≪宋景文笔记≫云: 关中人谓腹大者为“胍(月+乇)”, 音孤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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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黃飾金綉四花88)羅搭護｡ 

또 다른 한 사람은 흰 노루가죽에, 초록빛 비단에 사자 모양을 수놓은 목 

두른 신을 신었다. 푸른색 모전(毛氈)으로 만든 버선에, 사계화(四季花)를 수

놓은 슬갑(膝甲)을 매었다. 초록빛 바탕에 금실로 용(蟒龍)을 수89)놓은 철릭

에, 八寶90)骨朶91) 와 구름무늬를 직금(織金)한 비갑(比甲)에, 금실로 四花92)

를 수놓은 비단 더그레(搭護)를 입었다. 

八瓣兒鋪翠93)眞言字妝金大帽上, 指頭來大紫鴉忽94)頂兒, 傍邊揷孔雀翎兒｡ 

騎着一個十分脿鐵靑95)玉面馬96), 鞍子是雪白鹿角邊兒, 時樣的黑斜皮鞍橋子, 

俗因谓杖头大者亦为“胍(月+乇)”, 後讹为“骨朵”｡ 朶, 平聲｡ ≪事文類聚≫云: ≪宋景文笔记≫

謂俗以檛爲骨朶, 古無稽｡ 據≪國朝統名≫, 衛士執檛扈從者爲骨朶子班｡ 予按字书 “䈑”､ “挝”

皆音竹瓜切, 通作“簻”, “簻”又音徒果切, “簻”之变为“骨朵”, 雖不雅馴, 其來久矣｡ 今俗音“구도”, 

皆上聲｡ 

88) 四花: 也作“四华”｡ 法华六瑞中, 雨华瑞之四花, 即曼陀罗华､ 摩诃曼陀罗华､ 曼殊沙华､ 摩诃

曼殊沙华｡ 一说四花为分陀利(白莲华)､ 优钵罗(青莲华)､ 钵特摩(红莲华)､ 拘物投(黄莲华)｡ 

89) 原文의 ‘織金’은｢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의 무늬 등을 섞어 짠 직물｣을 말한다. 

90) 原文의 ‘八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물(器物)을 수놓

은 것을 ‘八寶’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묘련(妙蓮), 보산(寶傘), 우선해라(右旋海

螺), 금륜(金輪), 승리당(勝利幢), 보병(寶瓶), 금어(金魚), 길상결(吉祥結) 등을 ‘八寶’라

고 함을 볼 수 있다. 

91) 原文의 ‘骨朶’는 긴 막대기 끝에 마늘 모양의 쇳덩이나 나무토막을 붙인 철퇴 같은 무기를 

말함이다. 앞의 註 87)번의 설명에서처럼 ‘골타’는 최초의 兵器에서 나중에는 儀仗 등의 

상징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骨朶紋樣’이 만들어져 의복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原文의 ‘骨朶雲’一詞에 관해서 ≪明史ㆍ吳兌傳≫에서 볼 

수가 있다: ｢吳兌, 字君澤, 紹興山陰人｡ ……三娘子入貢, 宿兌軍中, 愬其事｡ 兌贈以八寶冠, 

百鳳雲衣､ 紅骨朶雲裙, 三娘子以此為兌盡力｣(≪明史, 卷二百二十二ㆍ列傳第一百一十≫). 

‘骨朶’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하여 註 87)번의 ‘蒜形或蒺藜形’ 말고도 ‘红漆柄骨朶ㆍ花骨朶ㆍ

金骨朶ㆍ沙袋骨朶ㆍ长柄骨朶’ 등의 다양한 명칭을 볼 수 있다. 이에 原文의 ‘八寶骨朶’는 여

러 가지 형태의 骨朶 문양의 수(綉)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92) 原文의 ‘四花’는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할 때 서조(瑞兆)로서 

하늘에서 내려 온 백련화(白蓮華)ㆍ대백련화(大白蓮華)ㆍ홍련화(紅蓮華)ㆍ대홍련화(大

紅蓮華)의 네 가지 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3) 铺翠: 以蓝缎为面料, 以绿孔雀羽捻线大面积铺绣, 此即所谓“铺翠”｡ 

94) 紫鴉忽: 紫牙乌是指石榴石寶石, 石榴石的英文名稱为“Garnet”, 由拉丁文“Granatum”演变而

来, 意思是“像種子一样”｡ 石榴石晶體與石榴籽的形状､ 颜色十分相似, 故名“石榴石”｡ 紫牙乌

也稱“子牙乌”, 我国珠寶行业也有稱为“紫鸦乌”的, 相传其名来源於古代阿拉伯语“牙乌”, 意即

“红寶石”｡ 因石榴石寶石颜色深红带紫故稱“紫牙乌”｡ 

95) 鐵靑: 青黑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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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絲事件｡ 紅斜皮心兒, 藍斜皮邊兒的座兒｡ 天靑描金97)獅子韂98), 底下垂下着

兩個靑珠兒結串的駝毛肚帶｡ 白斜皮鞦皮轡頭, 攀胸下滴溜着珠結子的蓋兒, 野狗

尾子罕答哈｡ 

비취(翡翠) 장식99)에 금사(金絲) 진언자(眞言字)100)를 수놓은 팔판대모

(八瓣大帽)에는 손가락 굵기 만한 자야흘(紫鴉忽) 보석이 곡지에 달려 있고, 

모자의 한 쪽에는 공작의 깃이 꽂혀 있다. 살이 통통히 오른 검푸른 준마(駿

馬)를 탔는데, 말안장은 하얀 사슴뿔 테두리에, 요즘 유행하는 검정 사피(斜

皮)로 싼 안장(길맛가지)과 은을 입사한 장식을 달았다. 붉은 사피 바탕에 푸

른 사피로 테를 두른 깔개의 안장(鞍裝)이다. 청색 바탕에 금칠(金漆)을 한 사

자 문양의 말다래, 말다래에는 푸른 구슬을 꿰어 맨 낙타털로 만든 복대가 드

리웠다. 흰 사피로 만든 고들개와 굴레, 가슴걸이에는 실 구슬이 달린 덮개와 

96) 玉面馬: 亦作“玉华骢”｡ 泛指骏马｡ 元ㆍ查德卿, ≪普天乐ㆍ别情≫曲: ｢玉华骢, 青丝鞚｡｣

97) 描金: 描金又稱泥金画漆, 在漆器表面, 用金色描绘花纹的装饰方法, 常以黑漆作地, 也有少数

以朱漆为地｡ 明ㆍ黄成, ≪髹饰录≫: ｢描金, 一名泥金画漆, 即纯金花文也｡ 朱地､ 黑质共宜

焉｡ 其文以山水､ 翎毛､ 花果､ 人物故事等 ; 而细钩为阳, 疏理为阴, 或黑裏, 或彩金像｡｣

98) 韂: 同“䩞”｡ 參看前註63､ 80｡ 

99) 原文의 ‘鋪翠’는 비취색 바탕에 금사(金絲: 孔雀羽線)로 각종문양의 수를 넣은 옷감을 말함

인데, 여기서는 孔雀羽線으로 ‘팔판(八瓣)에 진언(眞言)의 글자를 새기다’로 보았다. 

100) 原文의 ‘眞言’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비밀스러운 어구를 이르는 말

로, 다라니(梵文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 그대로 외는 일)라고도 한다. 진언(眞言)에 대

해 ‘네이버 백과’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주(呪)ㆍ신주(神呪)ㆍ밀주(密呪)ㆍ

밀언(密言) 등으로도 번역한다. ‘만트라’는 사고의 도구, 즉 언어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는 신들에 대하여 부르는 신성하고 마력적(魔力的)인 어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에서

는 베다 시대부터 널리 행해졌다. 밀교에서는 신밀(身密)ㆍ어밀(語密)ㆍ의밀(意密)의 3

밀 가운데 어밀에 해당하는데, 듣는 자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진언비밀이라고도 한다. 

중국ㆍ한국ㆍ일본 등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음사(音寫)하며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또한 번뇌를 멸하는 것, 즉 지혜를 뜻하는 명

(明), 선을 일으키고 악을 누르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짧은 주를 진언, 긴 주

를 다라니(陀羅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옴 마니 반메훔’은 

‘움 연꽃에 있는 보석이여!’라는 의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진언(眞言)인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옴 마니 반메훔’을 ‘唵嘛呢叭彌哞’이라고 음사(音寫)하고 있는데, 原文 ‘八瓣

兒鋪翠眞言字妝金大帽’는 팔판(八瓣) 형태의 모자에 ‘唵嘛呢叭彌哞’와 같은 진언이 새겨

져 있음을 말함일 것이다. ｢六字眞言老銅鐘: 周身為六字大明咒“唵嘛呢叭彌哞”, 上方是炫

紋飾, 鐘口是花枝八花瓣｡ 鐘鼻頂部有人為切割舊痕, 鐘聲渾厚悠揚｡ 六字眞言是大慈大悲观

世音菩萨咒, 源於梵文, 象徵一切诸菩萨的慈悲與加持｡｣ 앞에 문장은 중국 명대(明代)의 

골동품인 동종(銅鐘)’에 관한 설명으로, 原文 ‘八瓣兒鋪翠眞言字妝金大帽’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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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꼬리 모양의 간다개가 매달려 있다.

兩個舍人打扮的風風流流, 蹿的那馬一似那箭, 眞個是好男兒｡ 這的都是前世裏修

善積福來, 因此上101), 今世裏那般的自在｡ ≪易經≫云 “積善之家, 必有餘慶｡” 

두 귀인(貴人)은 매우 멋지게 꾸몄고, 화살처럼 달리는 말하며, 참으로 사

내대장부로다. 이 모두가 전생에서 쌓은 공덕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세

에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저렇게 사는 것이다. 易經에 ‘積善之家, 必有餘

慶(선을 쌓은 집은, 후손이 잘된다)’ 이라는 말이 있다.

第15話 買猠皮

甲某: 店101)裏買猠皮102)去來｡ 

가게로 猠皮(양가죽)103)를 사러 갑시다.  

乙某: 那個店裏去? 

어느 가게로 갑니까?

甲某: 山西店裏去｡  

‘山西’가게로 갑시다.

乙某: 買猠皮做甚麽?

101) 上: 原因, 方面｡ 也作“上頭”｡ 或作“上起”｡ 徐本 ≪陳摶高臥≫四 【步步高】: ｢命不快上遭逢着

這火醉婆娘, 干誤了我晩夕參聖一爐香, 半夜裏觀乾象｡｣(劉堅ㆍ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

278｡) 又元ㆍ無名氏 ≪小孫屠≫戱文第九齣: ｢後來因此閑言語上, 不曾踏上它門｡｣ ≪水滸

傳≫第四回: ｢洒家不瞞你說, 因爲你上, 就那日回到壯元橋下, 正遇着鄭屠那廝, 被洒家三拳

打死了｡｣(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知識出版社, 1992年, 頁687｡) 又, 元ㆍ朱凱 ≪昊

天塔≫一折: ｢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 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990｡)

101) 店:【夾註】停物貨賣之舍, 客商往來者多寓之｡ 官所營建收稅者曰官店｡ 

102) 猠皮:【夾註】≪質問≫云: 羊皮去毛, 熟軟, 有鬃眼｡ 作靴好看｡ 今按, “猠”字韻書不收, 字

義未詳｡ 

103) 原文의 ‘猠皮’의 ‘猠’字는 사서(辭書)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飜老≫의 諺解에서 ‘‘뎐피’

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뎌피’는 ‘무두질한 양피’, 즉 털과 기름을 뽑아 부드럽게 

만든 양가죽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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猠皮(양가죽)를 사서 무엇을 만드시게요?

甲某: 做坐褥104)､ 皮搭連105)｡ 

깔개와 가죽전대(纏帶)를 만들까 합니다.

乙某: 這兩件東西做時, 使的六個猠皮｡ 

이 두 가지 물건을 만들려면, 猠皮(양가죽) 여섯 장이 필요합니다. 

甲某: 賣猠皮的, 好猠皮有麽? 

이보시오! 좋은 猠皮(양가죽)가 있소?

店主: 那裏將不好的來? 都是好的｡ 你要幾個? 

어찌 안 좋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몇 장이나 필요하십니까? 

甲某: 要六個｡ 

여섯 장이 필요하오.

店主: 這六個商量106)價錢着｡ 

이 여섯 장을 흥정해 보시지요.

甲某: 你說都是好的, 怎麽沒一個中使107)的?

물건이 다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쓸 만한 것이 같소?

店主: 十個指頭也有長的短的｡ 有的是108)猠皮裏109), 你子110)揀111)着要｡ 

104) 坐褥: (1) 放在炕几兩側或其他坐具上的褥子, 用厚毡等制成｡ (2) 坐月子｡ 

105) 搭連: 卽“搭褳”, 也作“搭連順袋”｡ 一種長布袋, 中間開口, 可兩頭放東西, 出門時撘在肩上, 垂

於胸前背後｡ 元ㆍ缺名, ≪憑玉蘭≫第一折: ｢兀那前頭的車上, 掉了我的搭褳, 我拾起來者｡｣

(許少峯編, 同前揭書, 頁340｡)

106) 商量: 討價還價｡ ≪宣和遺事≫元集: ｢楊志……將一口寶刀出市貨賣, 終日價無人商量｡ 行至

日晡, 遇一惡少後生要買寶刀｡｣(龍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年, 頁845｡)

107) 中使: 頂用, 好使｡ 元ㆍ缺名 ≪藍采和≫第二折: ｢這言語也不中使, 這言語也不中聽, 你敢

化些淡齏湯且把你那皮撑｡｣(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10｡)

108) 有的是: 强調很多很多｡ 元ㆍ鄭廷玉 ≪寃家債主≫第二折: ｢你哥哥那裏有的是錢, 俺幇着你

到那裏討去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72｡)

109) 裏: 猶助詞“呢”｡ 

110) 子: 與“則”同, 猶“卽”也; “雖”也｡ ≪董西廂≫四: ｢有子有牢房地匣, 有子有欄軍夾畵, 有子有

鐵裹楡枷, 更年沒罪人犯他戴他｡｣凡云有子有, 均猶云有卽有或有雖有也｡ 更年沒猶云終年無｡ 

111) 揀: 挑選, 選擇｡ 



340  ≪中國學論叢≫ 第35輯

열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는 법입니다. 가죽은 얼마든지 있으니, 

손님께서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甲某: 這一等112)花兒勻大的, 怎麽賣? 

이런 무늬가 고른 전피는 어떻게 파시오? 

店主: 這六個大的, 每一個討113)五錢銀子, 老實114)價錢, 四錢一個家115)將去 

麽116)? 

여섯 장의 큰 것은, 장 당 은자 五錢을 받아야 합니다만, 에누리 없는 

가격으로, 장 당 四錢에 가져가세요.

甲某: 你來, 我說與你, 沒來由117)的胡討價錢怎麽118)? 三錢一個家買你的｡  

이보시오, 내 한 마디 하겠는데, 이유도 없이 어찌 마구 값을 요구하

는 것이요? 장 당 三錢이면 사겠소.

店主: 罷, 罷, 將銀子來看｡ 六個猠皮每一個三錢家算時, 通119)該120)一兩八錢｡ 

그렇게 하시지요, 은자(銀子)나 보여주세요. 여섯 장의 전피가 장 당 

三錢이니, 모두 一兩八錢입니다.

112) 等: 樣, 類｡ 一等, 卽“一種､ 一類”｡ ≪來生債≫: ｢有一等寒儉的泛泛之徒, 他出來的不誠心｡｣

(劉堅ㆍ江藍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敎育出版社, 1998年, 頁74｡)

113) 討: 索取; 謀取; 請求｡ 

114) 老實: 此作“正經”, “乾脆”｡ ≪五鳳吟≫第九回: ｢況你身體柔弱, 怎麽吃得外面風霜之苦｡ 不

要管我, 你老實自尋生路罷｡｣(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17｡)

115) 一個家: 一個｡ 家, 語助詞｡ ≪鐵拐李≫四折: ｢一個家嗔忿忿, 一個家鬧咳咳, 改不了司房裏

欺人惡性格｡｣(龍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14｡)

116) 麽: 語助詞, 語意同“呵”｡ ≪董西廂≫卷六: ｢君瑞､ 鶯鶯越偎的緊, 紅娘道: ‘起來麽, 娘呵!’｣

(龍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78｡) 語氣助詞｡ 用於提議､ 祈求｡ 又作“波”､ “末波”｡ 關漢卿 ≪竇

娥寃≫二 卜兒白: ｢罷麽, 你不要大驚小怪的, 嚇殺我也｡｣(南立蓂, ≪關漢卿戱曲詞典≫, 四

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9｡)

117) 沒來由: 意謂“無端的､ 無道理､ 無緣無故”｡ 元ㆍ關漢卿 ≪竇娥寃≫三 【正宮ㆍ端正好】: ｢沒

來由犯王法, 不提防遭刑憲｡｣ 沒來由, 亦作“沒來繇” “沒來頭”｡ 繇, 古同“由”, 由､ 頭音近通假, 

義幷同｡(王學奇ㆍ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淸曲辭通釋≫, 語文出版社, 2002年, 頁1313｡)

118) 怎麽: 做甚麽; 幹甚麽｡ 馮春田 ≪近代漢語語法問題硏究≫: ｢張相云: “作麽”, 卽作甚麽之省

文, 有怎麽也｡ …… “作麽(摩)”處在句子謂語位置上, 可分爲兩種情況｡ 一是相當於現在的“幹

麽”或“作(幹)甚麽”,……“師云: 又是亂走作摩?(卷十三, 招慶和尙)”……“作摩”的第二類可與“如

何”相替換｡ “何曾失却那作摩?”(卷四, 石頭和尙)｣(山東敎育出版社, 1991年, 頁267∼271｡)

119) 通: 總共, 全部｡ ≪水滸全傳≫四一回: ｢宋江道: 黃文炳家多少人口? 有幾房頭? 侯建道: 男

子婦人通有四十五口｡｣(許少峯 主編, 高文達 主編, 頁1133｡)

120) 該: 應得, 應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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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某: 我的都是細絲官銀121), 每一兩傾122)白臉123)銀子出一錢裏｡  

내 銀子는 질이 좋은 관은(官銀)이라, 백검은자(白臉銀子)로 녹이면 

一兩에 一錢은 더 나올 것이요.

店主: 罷, 罷, 我知道｡ 出饋你一錢八分銀子｡ 咳, 你忒細詳｡ 覓得124)高麗錢, 

大快三十年｡ 

네! 네! 내 잘 알고 있습니다. 一錢八分의 銀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꼼꼼하십니다. 고려 사람의 돈을 벌었으니, 앞으로 평

생 운수대통125) 할 것입니다. 

第16話 快說謊

甲某: 李小兒那厮這兩日不見他, 你見來麽? 你饋我尋見126)了拿127)將128)來｡ 

121) 細絲官銀 ; 卽紋銀｡ 銀錠上有細紋道｡ 是一種成色高的銀子｡ ≪古今小說≫第四卷: ｢那尼姑

貪財, 見了這兩錠細絲白銀, 眉花眼笑道: “大官人, 你相與是誰? 委我幹甚事來?｣(許少峯 

編, 高文達 主編, 頁1990｡)【夾註】銀十品曰十成, 曰足色, 曰成色, 曰細絲, 曰手絲兒, 曰

吹螺, 曰白銀; 九品曰九成, 曰靑絲; 八品曰八成｡ 總稱元寶｡ 

122) 傾: 鎔鑄｡ ≪警世恒言ㆍ賣油郞獨占花魁≫: ｢當下兌足十兩, 傾成一個足色大錠, 在把一兩

八錢, 傾成水絲一小錠｡｣【夾註】≪質問≫云: 將碎銀子與銀匠, 化了傾成整錠｡ 

123) 白臉:【夾註】≪質問≫云: 將好銀子與銀匠, 化了傾成細絲雪白錠兒, 又有光色好看, 卽十

成銀也｡ 

124) 覓得: 竊得, 搞到｡ ≪古今小說≫第三六卷: ｢好, 好｡ 你使得, 也未是你會處｡ 你還今夜再覓

得我這包兒, 我便道你會｡｣(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271｡) 又, “覓”, 求取｡ ≪元典章ㆍ刑

部七≫: ｢不合逼令妻阿孫､ 妾彭鸞哥爲娼接客覓錢｡｣(劉堅ㆍ江藍生 主編, 同前揭書, 頁194｡) 

按, “覓錢”爲“掙錢”｡ 

125) 原文 ‘大快三十年’에 대한 諺解는｢高麗人 錢을 어든들 크게 삼십 년을 즐기랴｣로 되어 있

고, 또한 왕하ㆍ유재원ㆍ최재영이 역주한 ≪朴通事譯註(3)≫(中國硏究 第40卷, 211쪽)

에서도 ｢고려사람 돈을 번들 내가 30년을 즐겁게 살겠습니까?｣라는 번역을 볼 수가 있

다. 그러나 본 논문은 ‘大快三十年’은 글자 그대로 ‘30년이 즐겁다’ 또는 ‘평생 즐겁다’의 

의미로 보았다. ≪兒女英雄傳≫ 第三十九回에는 ｢喜得這老頭兒一生任俠好義, 頗以無子爲

憾｡ 如今一朝有後, 眞是大快平生｡(喜得라는 노인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後嗣가 없음을 

퍽이나 한스러워 했다. 지금은 대를 이을 자식을 얻어 한평생의 삶이 보람차고 즐겁다)｣이

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大快平生’의 의미와 原文의 ‘大快三十年’을 같은 의

미로 보고, 이에 ‘깐깐한 고려 사람의 돈을 벌었느니, 재수가 있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덕담으로 해석하였다.

126) 尋見: 找到｡ ≪西遊記≫第八回: ｢容弟子去尋見母親, 然後頭頂香盆, 重建殿宇, 報答師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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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小兒 그 작자가 요즘 보이지 않는데, 보셨습니까? 찾으시면 잡아끌

고서 저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乙某: 你不理會得129), 那厮高麗地面來的宰相們上130)做牙子131), 那狗骨頭132)

知他133)那裏去? 誆惑134)人東西, 不在家｡ 你尋他怎麽135)?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자는 고려에서 온 고관대작들에게서136) 거

간꾼 노릇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개뼈다귀 같은 놈이 어딜 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남의 것을 등쳐먹느라 집에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

다. 그자를 찾아 뭘 하시게요?

甲某: 他少137)我五兩銀子裏｡ 別人便138)一兩要一兩利借饋, 他京裏臨139)起

深恩也!｣ 

127) 拿: 同“拏”｡ 押帶｡ 元ㆍ關漢卿≪救風塵≫第四折: ｢(孤云: 衙門外誰鬧? 那過來! (張千拏入

科, 云)告人當面｡｣ 

128)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 如: 

般將(搬運)､ 唱將(演唱)､ 持將(持)､ 取將(收取)等｡ 

129) 理會得: 領悟, 理解｡ 元ㆍ缺名 ≪勘金環≫楔子: ｢兄弟也, 我則理會得壯志男兒當自强, 省

可裏將他厮料量｡｣(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6｡)

130) 上: 此有“那兒”､ “那裏”之意｡ ≪變文集ㆍ李陵變文(95頁)≫: ｢過失推向將軍上, 漢家兵法任

交虜｡(此言把過失推到將軍李陵身上｡ 將軍上, 指將軍方面)｡｣(拙稿, ＜老乞大語彙考＞, ≪中

國語文論叢≫, 第39輯) 

131) 牙子: 賣買雙方的居間介紹者, 經紀人｡ ≪水滸傳≫六五回: ｢我生在潯陽江邊, 長在小孤山

下, 作賣魚牙子, 誰不認得!｣(劉堅ㆍ江藍生 主編, 同前揭書, 頁312｡) 

132) 狗骨頭: 罵人話, 猶賤種｡ 狗頭, 指生成的品性｡ 

133) 知他: 略同現代漢語的反語詞“管他”､ “不是∼嗎”､ “怎麽能∼呢”之意｡ 王伯成 ≪天寶遺事≫

祿山謀反【三煞】: ｢動無喘息行無汗, 坐也昏沉睡不安, 兩行淚道漬成斑. 每日家做伴的胡友胡

兒, 胡舞胡歌, 胡吹胡彈, 知他是甚風範?｣(拙稿, ＜老乞大語彙考＞, ≪中國語文論叢≫, 第

39輯) 

134) 誆惑: 欺蒙｡(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75｡)

135) 怎麽: 做甚麽; 幹甚麽｡ 馮春田 ≪近代漢語語法問題硏究≫: ｢張相云: “作麽”, 卽作甚麽之省

文, 有怎麽也｡ ……“作麽(摩)”處在句子謂語位置上, 可分爲兩種情況｡ 一是相當於現在的“幹

麽”或“作(幹)甚麽”, ……“師云: 又是亂走作摩?(卷十三, 招慶和尙)”……“作摩”的第二類可與“如

何”相替換｡ “何曾失却那作摩?”(卷四, 石頭和尙)｣(山東敎育出版社, 1991年, 頁267∼271｡)

136) 原文의 ‘上’은 方位詞이다. ‘上’은 본래 명사 뒤에 붙어 물체의 표면 또는 위쪽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장소’､ ‘범위’､ ‘사물의 어느 한 방향’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原老≫나 ≪飜老≫에서 볼 수 있는 ‘人稱名詞+上’에서의 ‘上’에 

경우, ‘這/那裏, 這/那邊’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137) 少: 欠, 該｡ ≪金甁梅詞話≫第二回: ｢西門慶道: ‘干娘, 我少你多少茶果錢?’ 王婆道: ‘不多, 

由他!｣(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21｡)

138) 便: 借, 貸｡ 敦煌資料 ≪丙午年翟信子便麥粟契≫: ｢丙午年六月二十四日, 翟信子及男定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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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140)時節141), 那般磕頭禮拜142)央及143)我, 限至周年, 本利八兩銀

子, 寫定文書借與他來｡ 到今一年半了, 只還我本錢, 一分利錢也不肯還｡ 

因此上144), 半夜三更裏145)起來146), 上他家門前叫喚着討時, 他睬147)

也不睬｡ 那驢養下來的, 只148)躱着我走, 討了半年不肯還我, 把我的兩

對新靴都走破了｡ 他那養漢的老婆, 甛言美語的, 只說明日後日還我, 知

他是幾個明日? 只是149)快150)說謊, 眞個氣殺151)我｡  

그자가 나에게 은자 닷 냥을 빚을 졌습니다. 다른 사람한데는 한 냥에 

이자를 한 냥씩 받고 빌려주는데, 그 작자가 서울을 떠날 무렵에 그렇

게도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내게 사정을 하여서, 기한을 일 

년으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여덟 냥으로 하기로 문서 작성을 하고 

二人, 先辛丑年於汜法律面上便麥陸石, 粟兩石, 中間其麥粟並總塡還多分｡｣(許少峯 編, 同

前揭書, 頁105｡)

139) 臨: 在……之前, 在即將……的時候｡ 王勃 ≪滕王閣序≫: ｢臨別贈言, 幸承恩於衛餞 ｡｣

140) 起身: 動身, 登程｡ 

141) 時節: 時候｡ ≪七國春秋≫卷中: ｢只見你每來時節, 有一人從後門去了｡｣(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8｡)

142) 禮拜: 行禮叩拜｡ ≪西游記≫: ｢不等宣詔, 直至御前, 朝上禮拜｡ 

143) 央及: 請求, 墾求｡ 元ㆍ關漢卿 ≪救風塵≫第一折: ｢當初姨姨引章要嫁我來, 如今却要嫁周

舍, 我央及你勸他一勸｡｣ 

144) 上: 原因, 方面｡ 也作“上頭”｡ 或作“上起”｡ 徐本 ≪陳摶高臥≫四 【步步高】: ｢命不快上遭逢着

這火醉婆娘, 干誤了我晩夕參聖一爐香, 半夜裏觀乾象｡｣(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

278｡) 又元ㆍ無名氏 ≪小孫屠≫戱文第九齣: ｢後來因此閑言語上, 不曾踏上它門｡｣ ≪水滸

傳≫第四回: ｢洒家不瞞你說, 因爲你上, 就那日回到壯元橋下, 正遇着鄭屠那廝, 被洒家三拳

打死了｡｣ 高文達主編 ≪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 1992年, 頁687｡ 又元ㆍ朱凱 ≪昊天

塔≫一折: ｢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 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主編, 同前揭書, 頁

990｡)

145) 裏: 在此作表示時間的助詞｡ ≪董西廂≫ 卷一: ｢病裏逢春, 四海無家, 一身寄客｡｣

146) 起來: 起床, 起身｡ 

147) 睬: 理睬, 答理｡ 王實甫 ≪破窯記≫: ｢不是遠老泰山爲人忒歹, 親女婿昻然不睬｡｣

148) 只: 此作“就”｡ 明ㆍ孫梅錫 ≪琴心記ㆍ陽關送別≫: ｢(丑應介生)小姐, 只此告別｡ (旦)且住｡ 

孤紅快些出來｡｣

149) 只是: 一直, 一味｡ ≪二刻拍案驚奇≫卷九: ｢(楊素梅)好生不快, 又不好說得出來｡ 對着龍香

只是啼哭｡｣

150) 能, 善於｡ 元ㆍ白仁甫 ≪梧桐雨≫第四折: ｢這待詔手段高, 畵的來沒半星兒借錯, 雖然是快

染能描, 畵不出沉香亭畔回鸞舞, 花萼樓前上馬嬌, 一段兒妖嬈｡｣(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

1069｡)

151) 殺: 殺, 放在動詞後, 表示程度深｡ 字也作“煞”, 作“㬠”｡ 元ㆍ缺名 ≪擧案齊眉≫第一折: ｢哎, 

屈沉殺三尺龍泉萬卷書, 何也波如, 非浪語｡｣(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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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 년 반이 되었는데도 원금만 갚고 이자

는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한 밤중에 일어나 

그 작자의 집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그 작자

는 대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되먹지 못한 놈은 날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치고, 반년 동안이나 달라고 했지만 주질 않아서, 내 신발 두 켤

레만 달아빠졌습니다. 그 서방질이나 할 그 작자의 마누라는 감언이

설로 내일갚겠다 모레 주겠다 말만하는데, 그놈의 내일은 몇 개나 되

는지, 줄곧 거짓말만 하는 통에 내 정말 울화통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乙某: 可知152)快說謊｡ 債不殺人? 常言道: 人貧只153)爲慳154), 少155)債快說

謊｡ 

정말 거짓말을 잘 하는군요. 빚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156) 옛

말에 ‘人貧只爲慳, 少債快說謊(사람이 가난하면 자잘해지고, 빚이 많

으면 거짓말이 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16話 和尙偸媳婦 

甲某: 一個和尙偸弄別人的媳婦, 偸將去的時節, 正撞見156)他的漢子157), 却

拿158)着那和尙, 打的半死剌活的｡ 傍邊看閑的人們說: “你是佛家弟子, 

152) 可知: 自然; 確實｡  

153) 只: 同上註 148)

154) 慳: 吝嗇, 小氣｡ 

155) 少: 欠｡ 董解元 ≪西廂記諸宮調≫卷一: ｢短命寃家薄情煞, 兀的不枉敎人害, 少負你前生眼

兒責｡｣ 元ㆍ睢景臣 ≪哨遍ㆍ高祖還鄕≫套曲: ｢少我的錢差發內旋撥還｡｣ 

156) 原文 ‘債不殺人’에 대해 諺解는｢빗이 사을 죽게 아니냐｣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不’는 ‘豈不’ 즉 反語의 어감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므로, 諺解를 따라서 ‘빚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156) 撞見: 遇见; 突然相遇｡ ≪红楼梦≫第103回: ｢金桂的母亲着了急道: 这寳蟾必是撞见鬼了, 

混说起来！｣

157) 漢子: 指稱丈夫｡ ≪醒世姻緣傳≫第七四回: ｢你也不是我的漢子, 你就是我的親哥兒弟兄｡｣

(許少峯編, 同前揭書, 頁720｡)

158) 拿: 同“拏”｡ 押帶｡ 元ㆍ關漢卿 ≪救風塵≫第四折: ｢(孤云: 衙門外誰鬧? 那過來! (張千拏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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穿着衲襖159), 將着鉢盂160), 披着袈裟, 揀161)那淸淨山庵裏安禪悟法却

不162)好? 更不時163), 歸佛敬法看經念佛也好｡ 而今沒來由164)偸別人

的媳婦怎麽165)? 却吃166)這一頓打也是｡ 你布施167)人家齋飯168)錢, 

無處發落169), 到處裏養老婆, 這一等170)和尙不打他要做甚麽!” 衆人再

問和尙: “你敢偸人媳婦麽?” 那和尙說: “再也不敢｡ 小僧從今日準備箬

笠171)､ 瓦鉢172), 往深山裏懺悔去｡” 

어떤 중이 남의 처자를 농락하고자 꾀어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녀의 

남편과 마주쳐 잡혀 반 죽도록 얻어맞았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

람들은｢네놈은 불가에 귀의한 사람으로, 승복을 입고 발우(鉢盂)를 

들고 그리고 가사(袈裟)를 걸치고 조용한 암자를 찾아서 참선을 하고 

깨우침을 얻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173) 불가에 귀의

科, 云)告人當面｡｣ 

159) 衲襖: 衲, 僧衣｡ 同“納”｡ 僧徒的衣服, 常用許多碎布補綴而成, 因即以爲僧衣的代稱｡ 衲襖, 

一種斜襟的夾襖或棉襖, 此指和尙所穿的大袖上衣｡ 

160) 鉢盂; 亦作“鉢釪”｡ 僧人的食器｡ 

161) 揀: 挑選, 選擇｡ 

162) 却不: 豈非, 豈不｡ 元ㆍ關漢卿 ≪金線池≫第二折: ｢若他也是虔婆的見識, 沒有嫁我之心, 

却不我在此亦無指望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62｡)

163) 時: 用作語氣間歇之詞, 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 ≪拜月亭≫一 【金盞兒】: ｢怕不問時, 權

做弟兄; 問着後, 道做夫妻｡｣(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年, 頁351｡)

164) 沒來由: 無端的､ 無道理､ 無緣無故｡ 參看前註 117)

165) 怎麽: 做甚麽; 幹甚麽｡ 參看前註 118)

166) 吃: 挨, 遭｡ ≪三遂平妖傳≫第六回: ｢我從來愛取笑人, 昨日不合撩撥了這婦人, 吃胡子打了

一頓拳頭｡｣(許少峯編, 同前揭書, 頁244｡)

167) 布施: (1)把財物等施舍給別人｡ ≪警世通言≫7卷: ｢每年五月重五, 入寺齋僧解粽, 今日依

例布施｡｣ (2)化緣, 向別人求施舍｡ (3) 施舍給寺院的財物｡ (吳士勛 王東明 主編, 同前揭

書, 頁71)

168) 齋飯: 施舍给僧尼的饭食｡ 

169) 發落: 處置, 辦理｡ 安排｡ ≪京本通俗小說ㆍ菩薩蠻≫: ｢明日分付臨安府, 量輕發落｡｣ 

170) 這一等: 一種, 一類｡ 這等, 猶言這樣､ 這般｡ 按, “等”, ≪廣韻≫云: “類也”｡ ≪倩女離魂≫一

【混江龍】白: ｢梅香, 似這等, 幾時是了也?｣(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四, 中國社會科

學出版社, 1990年, 頁418｡)

171) 箬笠: 用箬竹葉及篾編成的寬邊帽｡ ≪紅樓夢≫第四五回: ｢寶玉頭上戴着大箬笠, 身上披着

蓑衣｡｣ 

172) 瓦鉢: 陶制的容器, 似盆而較小｡ 

173) 原文 ‘更不時’의 ‘更……時’는 現代漢語의 “再……的話”와 類似하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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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佛法을 받들며 佛經이나 공부하고 염불이나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무례하게도 남의 부인을 농락하려 했는가? 얻어맞는 것

도 당연한 것이다. 네 놈은 신도들이 시주(施主)한 밥과 재물을 보시

(布施)를 행함174)에 있어, 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계집질을 일

삼는데, 이런 중놈을 때리지 않는다면 누굴 때린다는 말인가?｣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또 중에게 ｢네 놈은 또 남의 계집을 농락할 것인가?｣ 

하고 묻자, 중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소승은 

오늘부터 삿갓(箬笠)과 바리를 마련하여, 깊은 산속으로 참회를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乙某: 常言道: “一年經175)蛇咬, 三年怕井繩｡” 

옛말에 ‘뱀에게 물리면, 두렛줄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18話 痢疾

甲某: 咳, 貴人難見, 你那裏有來 176)? 這兩日不見, 你來177)怎麽這般黃瘦? 

아이쿠! 귀인은 만나기 어렵다하더니,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즘 보이

지 않으시더니, 어찌 이렇게 누렇게 뜨고 여위셨습니까? 

乙某: 我這幾日害178)痢疾, 不曾179)上馬｡  

는 ‘動詞’로써 “아니다”､ “아니라고 여기다”의 의미이다. 이에 전체를 “그것도 못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등의 의미로 번역을 하였다.

174) 原文의 ‘布施’는 일반적으로 신도 등이 사원(寺院)에 시주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위의 

註 167)번 (1)의 설명에서처럼 절집에서 재물을 나눠 주는 것도 ‘布施’이다. 그래야만 

｢你布施人家齋飯錢｣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신 신도들이 시주한 재물을 보시

(나누어 줌)함에 있어’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다. 諺解에서도 ‘네 人家에 보시  

齋飯錢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75) 經: 经过, 经历｡  

176) 來: 此作語助詞, 略同現代漢語中的啊､ 呢､ 啦､ 哩｡ 

177) 來: 此作句中襯詞, 用以强調: 猶“麽”｡ 金仁杰 ≪追韓信≫第二折: ｢丞相道將咱來不住的趕, 

韓信則索把程途盼｡｣(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91｡)

178) 害: 生病, 患｡ ≪古今小說≫第三六卷: ｢候興一個兒子, 十來歲, 叫做胖哥, 發脾寒害在病床｡｣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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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요 며칠 이질(痢疾)을 앓느라, 말을 타지 못해서 외출을 못했소이다.

甲某: 咳, 我不曾知道來, 早知道時, 探望去好來, 你休怪｡ 

이런! 전 몰랐습니다, 일찍 알았었다면, 찾아뵈어야 했는데, 너무 나

무라지 마시지요. 

乙某: 不敢, 相公180)｡  

천만의 말씀입니다.  

甲某: 如今都好了不曾181)? 

지금은 좀 다 나았습니까?182) 

乙某: 一個太醫183)看184)我小肚上使一針, 脚內踝上灸了三壯185)艾來｡ 如

今186)飯也吃的187)些個, 却188)無事了｡  

의원께서 내 아랫배에 침을 한 대 놓고, 발 안쪽 복사뼈에 세 번의 

쑥뜸을 떠 주셨습니다. 지금은 밥도 좀 먹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甲某: 虛灸那189)實灸? 

179) 不曾: 沒有, 從來沒有｡ 元ㆍ關漢卿 ≪竇娥冤≫第四折: ｢小的認便認得, 慌忙之際可不曾問

的他名姓｡｣

180) 相公: 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181) 不曾: 與現代漢語“沒有”同｡ 放在句末構成是非疑問句｡ 太田辰夫著 蔣紹愚､ 徐昌華譯 ≪中

國語歷史文法≫: ｢“沒有”用作准句末助詞以前, 用的是“不曾”｡ 例如: “那寄書的人去了不曾?” 

(救風塵2) “沒有”也用於完成或過去的場合｡ 這種用法出現於明代｡ 例如: “你灌了他些姜湯兒

沒有? (金19)｣(北京大學出版社, 1987年, 頁363｡)

182) 本文의 ‘不曾’은 現代漢語의 “沒有”와 같다. 文尾에 놓여 긍정부정의 의문문을 만든다. ‘沒

有’의 文型이 있기 전에는 ‘不曾’이 그 역할을 하였다. 

183) 太醫: 古代宮廷中掌管醫藥的官員｡ 宋元以後用爲對一般醫生的敬稱｡ 

184) 看: 朝, 向｡ ≪淸平山堂話本ㆍ花燈轎蓮女成佛記≫: ｢蓮女道: “你不理會的, 要你如何? 放

了一隻手, 看着和尙臉上, 只一拍, 打個大耳光｡｣(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27｡)

185) 壮: 指艾炷灸中的计数单位｡ 每灸一個艾炷,稱为一壮｡ 

186) 如今: “現今”､ “而今”也｡ 如今語“現在”同｡ 在中古和近古普通的用語中“現今”這樣的意思不用

“現在”, 而經常是用“如今”､ “而今”等. 就是在≪紅樓夢≫中, 用“現在”的也非常少, 而且多是强

調事實確實存在, 而不是單純的表示時間｡ …… “現在”常用作“現今”的意義是從淸末開始的｡ 

(太田辰夫 著, 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歷史文法≫ 頁259｡)

187) 的: 動詞後綴｡ 也作“得”｡ 關漢卿 ≪玉鏡臺≫四 【得勝令】: ｢你着寶釵簪雲鬢, 我着金環醁醑, 

山呼, 共謝得當今主｡｣(南立蓂, 同前揭書, 頁61｡)

188) 却: 已, 已經｡ ≪水滸傳≫二一回: ｢却說本縣知縣到任以來, 却得二年半多了｡｣(吳士勛 王東

明 主編, 同前揭書, 頁813｡)

189) 那: 語氣助詞, 用在選擇問句全面一個選擇項的後面｡ ≪元典章⋅戶部十≫: ｢這言語是實那

是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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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은 간접구(間接灸)190)입니까? 집접구(直接灸)191)입니까?

乙某: 怎麽192)虛灸? 將193)一根兒草來, 比着只一把長短铰了, 將194)那草稍

兒放在脚內踝尖骨頭上, 那稍兒到處, 把那艾來揉195)的細着, 一個脚上

三壯家, 灸的直到做灰｡ 這般時, 艾氣肚裏入去, 氣脉通行便好了｡ 只是

腿上十分無氣力｡ 

어찌 간접구이겠습니까? 풀을 한 가닥 가져다,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잘라,196) 그 풀의 끝을 발 안쪽의 복사뼈에 대고, 풀의 다른 한쪽이 

닿는 부위에, 쑥을 가늘게 뭉치게 말아서, 한 쪽 발에 세 뜸 씩, 재가 

될 때까지 뜸을 떴습니다. 그렇게 하니, 쑥 기운이 배속으로 들어가, 

기맥이 뚫려 쾌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리에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甲某: 你且休上馬, 忙甚麽? 且197)着乾飯198)､ 肉湯, 慢慢的將息199)却不200)好?

190) 간접구(間接灸)는 피부(헐 자리) 위에 된장, 소금, 마늘, 생강 등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쑥을 태워 온열을 투입시키는 뜸을 말한다. 흉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무흔구’라고도 한

다. 原文 ‘虛灸’에 대한 諺解는 ‘우각’으로 되어 있다. ‘우각(牛角)뜸’은 헐 자리에 우각

(牛角)을 대고 뜸을 뜨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1) 직접구(直接灸)는 혈 자리에 바로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부에 가벼운 화상을 입히

는 뜸을 말한다. 피부(혈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유흔구’라고도 한다. 原文 ‘實灸’

에 대한 諺解는 ‘실’이라 했다.   

192) 怎麽: 爲什麽｡ ≪漢宮秋≫一折: ｢我則問那待詔別無話, 却怎麽這顔色不加搽?｣(龍潛庵 編

著, 同前揭書, 頁658｡)

193) 將: 拿, 取｡ 

194) 將: 此作介詞“把”｡ ≪西遊記≫第三回: ｢霎時收了法像, 將寶貝還變做個綉花針兒, 藏在耳內｡｣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898｡)

195) 揉: 团弄｡ 如“揉麵”､ “揉泥球”｡ 

196) 原文 ‘比着只一把長短铰了’에 대해서 ｢그저   기 견초와 처(한 뼘 길이로 잘라)｣

로 언해되고 있다. 설사 복통의 이질(痢疾)을 치료함에 있어｢뜸을 뜨는 부위는 발 안쪽

의 복사뼈에서 위로 세 마디(三寸), 즉 정강이뼈 측면의 뒤쪽이다. 환자는 네 손가락 나

란히 하여, 약지를 복사뼈에 식지(검지)를 정강이뼈 안쪽으로 대면, 식지가 닿는 바로 

그 부분이 뜸을 놓는 뜸자리이다(三阴交穴, 在内踝尖上三寸, 胫骨内侧面後缘, 患者可四

指并拢, 小指放在对侧内踝尖上, 食指放在與胫骨内侧面後缘交界处).｣라는 中國醫書의 설

명을 볼 수 있다. 

197) 且: 先｡ ≪紅樓夢≫第五十回: ｢外頭冷得很, 你且吃杯熱酒再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

1518｡)

198) 乾飯: 指米饭｡ ≪西游记≫, 第八五回: ｢是一庄村人家好善, 蒸白米乾饭､ 白麺饃饃斋僧的｡｣

199) 將息: 調養, 將養｡ 

200) 却不: 豈非, 豈不｡ 元ㆍ關漢卿 ≪金線池≫第二折: ｢若他也是虔婆的見識, 沒有嫁我之心, 

却不我在此亦無指望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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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동안은 말을 타지 마시지요, 바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먼저 

밥과 고깃국으로 천천히 몸을 조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第19話 猜謎語

甲某: 我說幾個謎201)你猜｡  

내 수수께끼를 몇 개를 낼 터이니 맞춰보시오.

乙某: 你說我猜｡  

말해 보세요, 내 맞춰보겠습니다. 

甲某: 大哥山上擂202)鼓, 二哥來來去去, 三哥待要分開, 四哥待要一處｡  

큰 형은 산에서 북을 치고, 둘째는 왔다 갔다 하고, 셋째는 헤어지려

고하고, 넷째는 함께하려고 합니다.  

乙某: 我猜大哥是棒锤, 二哥是運斗203), 三哥是剪子, 四哥是針線｡ 你再說我

猜着｡  

큰 형님은 망치이고, 둘째는 다리미, 셋째는 가위이며, 넷째는 바늘과 

실 입니다. 내 또 맞출 것이니 말씀해 보세요. 

甲某: 當路204)一科205)麻, 下雨開花, 刮風結子｡  

길에 한 포기의 삼(麻)이, 비가 내리면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불면 열

매를 맺습니다.

乙某: 這的是206)傘｡ 

이것은 우산입니다.

201) 謎:【夾註】隱語也｡ 正音“미”, 俗或呼“믜”｡ 

202) 擂: 敲打｡ 

203) 運斗: 就是“熨斗｡ 

204) 當路: 路中间｡ 

205) 科: 古同“棵”｡ 

206) 這的是: 這個是, 此便是｡ 元ㆍ孟漢卿 ≪魔合羅≫第三折: ｢這的是打家劫盜勘完的贓, 這個

是犯畀茶鹽取定的詳｡｣(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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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某: 一箇長大漢撒207)大鞋, 白日去, 黑夜來｡ 

키가 큰 사내가 큰 신발을 끌고, 낮에는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옵니

다. 

乙某: 這個是燈臺｡  

이것은 등잔받침입니다. 

甲某: (乞皮)208)皺氊, (乞皮) 皺被, (乞皮) 皺姑娘裏頭睡｡  

쭈글쭈글한 요를 깔고, 쭈글쭈글한 이불을 덮고, 쭈글쭈글한 아가씨

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核桃｡  

이것은 호도입니다.

甲某: 金瓮兒銀瓮兒, 表裏無縫兒｡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 안팎에는 틈이 없습니다.

乙某: 這箇是鷄鴠209)｡  

이것은 계란입니다.

甲某: 鐵人鐵馬, 不着210)鐵鞭不下馬｡  

철인(鐵人)이 철마(鐵馬)를 타다, 철편(鐵鞭)이 없으면 말에서 내리

지 않습니다.

乙某: 這箇是鎖子｡ 

이것은 자물쇠입니다.

甲某: 牆上一塊土, 吊下211)來禮拜212)｡ 

207) 撒: 只把脚尖伸進鞋內, 拖着走｡ ≪西游记≫第三九回: ｢褪下無憂履, 與他一雙舊僧鞋撒了｡｣

208) (乞皮):【夾註】≪音義≫云: (乞皮), 音疙｡ 今按: 疙, 音그｡ 疙疸, ｡  

209) 鷄鴠: 就是“鷄蛋”｡ “蛋”, “鴠”音同, 而通假｡ “鴠”, 又名“鹖鴠”｡ 动物名｡ 外形如蝙蝠而大｡ 冬眠

於巖穴中｡ 睡时倒悬其體｡ 食甘蔗和芭蕉等的汁液｡ 

210) 不着: 不得, 沒有｡ ≪金甁梅詞話≫第九十回: ｢(來旺)作辭雪娥, 挑擔兒出門, 正是: 不着家

神, 弄不得家鬼｡｣(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8｡)

211) 吊下: 留下, 遺下｡ ≪黃梁夢≫二折: ｢你說沒人, 這頂帽子是誰吊下的?｣(龍潛庵 編著, 同前

揭書, 頁315｡)

212) 禮拜: 信徒向神明膜拜｡ ≪紅樓夢≫第六九回: ｢鳳姐比賈璉更急十倍……於是天地前燒香禮

拜, 自己通誠禱告｡｣(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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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흙 한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절을 합니다.

乙某: 這箇是雀213)兒｡  

이것은 참새입니다.  

甲某: 一個老子當路睡, 過去的過來的弄我的, 不知道我的麤和細｡  

한 노인네가 길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왔다갔다 나를 만지작거리지

만, 내 것이 굵은지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乙某: 這箇是碾子｡  

이것은 연자(맷돌)입니다. 

甲某: 牆上一箇琵琶, 任214)誰不敢拿他｡  

담벼락에 琵琶215)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乙某: 這箇是蝎子216)｡  

이것은 전갈입니다.

甲某: 家後一群羊, 箇箇尾子長｡  

집 뒤에 양 떼가 있는데, 하나하나 꼬리가 깁니다.  

乙某: 這箇是櫻桃｡  

이것은 앵두입니다.

甲某: 一間房子裏五箇人剛217)坐的218)｡  

한 칸의 방에 다섯 사람이 겨우 앉아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靴子｡  

이것은 (가죽)장화입니다.

甲某: 金罐兒鐵携兒219), 裏頭盛着白沙蜜220)｡  

213) 雀: 鸟类的一科, 吃粮食粒和昆蟲｡ 特指“麻雀”, 泛指小鸟｡ 

214) 任: 盡管, 無論｡ 明ㆍ沈采 ≪還帶記≫第二七出: ｢任他走上焰摩天, 脚下騰雲須趕上｡｣(許少

峯 編, 同前揭書, 頁1579｡)

215) 琵琶: 타원형(楕圓形)의 몸통에 곧고 짧은 자루가 달린 현악기(絃樂器)의 하나.

216) 蝎子: 全蝎, 又名钳蝎､ 全虫､ 蝎子｡ 

217) 剛: 僅, 只｡ 

218) 坐的: 卽“坐地”｡ 坐着, 坐定｡ 

219) 携兒: 携, 帶也｡ 提也｡ 携兒, 卽“帶子”｡ 

220) 白沙蜜: 蜂蜜又稱蜜糖､ 白蜜､ 石饴､ 白沙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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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항아리에 쇠로 만든 꼭지가 달리고, 안에는 꿀이 담겨져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梨兒｡  

이것은 배입니다.

甲某: 一個長甕兒窄窄口, 裏頭盛着糯米酒｡  

긴 옹기에 좁디좁은 주둥이, 안에는 찹쌀로 빚어 만든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乙某: 這個是妳子｡  

이것은 젖입니다.

甲某: 滿天星宿一箇月, 三條繩子由你曳｡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세 가닥의 끈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깁

니다.

乙某: 這箇是秤｡ 

이것은 저울입니다.

甲某: 兩個先生合賣藥, 一箇坐一箇跳｡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약을 파는데,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위

로 뛰어오릅니다.

乙某: 這箇是藥刀｡  

이것은 약재를 써는 작두(藥刀)입니다. 

甲某: 弟兄三四箇, 守着停柱坐｡  

형제 서넛이, 기둥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蒜｡  

이것은 마늘입니다.

甲某: 鑽天錐, 下大水｡ 

하늘을 뚫는 송곳, 그 아래에는 큰물이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塔兒｡  

이것은 탑입니다.

甲某: 咳, 都猜着了也, 眞箇是精細22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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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십니다! 다 맞추었습니다, 정말로 영특한 사람이십니다.

　

第20話 獸醫

甲某: 這裏有獸醫222)家麽? 

이곳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乙某: 那個紅橋邊有一個張獸醫, 他快223)醫頭口224)｡  

저 홍교(紅橋) 근처에 수의사 장(張)씨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

축을 잘 본다고 합니다.

甲某: 我的赤馬害骨眼225), 不住的卧倒打滚, 一宿不吃草, 將那裏治去來, 

就226)蹄子放血227)｡ 他要多少功錢? 

내 적마(赤馬)가 눈꺼풀이 처지는 골안(骨眼)228)을 앓고, 또 자꾸 넘

221) 精細: 亦作“精精細細”｡ 精明細心｡ ≪金甁梅詞話≫第五回: ｢團頭何九, 他是箇精細人, 只肯

他不肯殮｡｣(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智識出版社, 1992年, 頁417｡)

222) 獸醫:【夾註】≪南村輟耕錄≫云: 世以療馬者曰獸醫, 療牛者曰牛醫, ≪周禮ㆍ獸醫≫註: 

獸, 牛馬之屬｡ 按此則療牛者亦當曰獸醫, 今俗呼療馬者曰馬獸醫｡ 

223) 能, 善於｡ 元ㆍ白仁甫 ≪梧桐雨≫第四折: ｢這待詔手段高, 畵的來沒半星兒借錯, 雖然是快

染能描, 畵不出沉香亭畔回鸞舞, 花萼樓前上馬嬌, 一段兒妖嬈｡｣(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

1069｡)

224) 頭口2: 牲口｡ ≪元典章≫: ｢凡達達漢人, 偸頭口一個, 陪九個｡｣王鍈ㆍ曾明德, ≪詩詞曲語

辭集釋≫, 語文出版社, 1991年, 頁391｡ 頭口, 指騾馬驢牛之類大牲畜｡ 元ㆍ高文秀≪誶范

叔≫第二折: ｢這的是喂頭口的草料, 怎生與小生吃?｣(≪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225) 骨眼:【夾註】≪質問≫云: 馬害肚疼打滾, 割眼內肉, (後略)｡ 

226) 就: 就便｡ 趁便｡ 關漢卿 ≪單鞭奪槊≫二末 白: ｢我正要看洛陽城哩, 如今領百十騎人馬同段

志賢打探, 就觀看他洛陽城去｡｣(藍立蓂 編著, ≪關漢卿戱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

年, 頁137｡)

227) 放血: 就是用针具或刀具刺破或划破身体特定的穴位和一定的部位, 放出少量血液, 达到治疗

疾病的目的｡ 

228) 原文 ‘骨眼’에 대한 【夾註】(위의 註 225)의 설명은 ｢말이 배가 아파 뒹굴면, 눈의 살점을 

파낸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지만, 諺解에서는 ｢눈에치 고텨주고｣라고 하여 ‘눈병의 일

종’으로 풀이하고 있다. ≪朴通事諺解≫보다 앞선 ≪飜譯朴通事≫本에서도 ｢내 졀다 

리 누네치나서｣라고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짐승의 눈에 티가 생기거나 각막에 

이상이 있는 병세를 ‘骨眼’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요약된 논문에서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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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뒹굴고, 밤새도록 여물도 먹지 않고 있는데, 그곳으로 몰고 가

서치료도 하고, 간 김에 발굽에서 피도 좀 빼줘야겠군요.229)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나 달라고 할까요?

乙某: 不問230)多少與他些個便是231)｡  

얼마인가는 따지지 말고, 조금만 주면 될 것입니다.

甲某: 治得馬好時, 多少不打緊｡ 

치료만 잘 해준다면, 얼마이든 상관은 없지요.  

甲某: 張五, 你饋我醫馬骨眼, 一發就蹄子放血着｡  

이보시게 장오(張五), 내 말의 골안(骨眼)을 고쳐주고, 그리고 내친김

에 발굽에서 피를 좀 빼주시게나!232) 

獸醫: 醫了, 慢慢的牽將去, 乾淨田地233)上樹底下拴着, 喂的好着｡  

수 있다. 李济洲(不要用割“骨眼” “姜芽”治牲畜肚子痛): ｢有些群众, 當马､ 骡､ 驴肚子痛时, 

误认为是“骨眼”ㆍ“姜茅”所引起, 因而, 流行着用针､ 刀割“骨眼”ㆍ“姜芽”的不好习惯｡ 采用这

种办法是错治無效, 反成其害｡ “骨眼”, 群众也哄 “闪骨”, 家畜生理解剖学稱瞬膜(第三眼脸), 

它的作用是: 防止外界灰尘異物, 保护眼球, 是牲畜的生理｣(摘自‘百度’) ≪寧夏农林科技≫ 

1965年12期). 原文의 ‘骨眼’은 위의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옛사람들은 말 등의 짐승들이 

배앓이를 하게 되면 눈에 이상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를 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배앓이가 

‘骨眼’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에 왕하ㆍ유재원ㆍ최재영, ＜朴通事諺解＞ 譯註(3) 

(≪中國硏究≫ 第40卷 07년)에서는 ｢내 적마가 배앓이 대문에 자꾸 자빠져 ……｣라는 번

역을 볼 수 있고, 註 228)번에는 ｢原文의 ‘骨眼’을 언해문에서는 ‘눈에치(말의 눈알이 갑

자기 붓고 굳어지는 병)’라 하였으나, ≪質問≫의 설명에 의하면 ‘배앓이(복통)’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229) 말발굽의 징 등을 잘못 박았거나 제때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했을 경우, 걸음을 제

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는데, 발굽에서 피(고름)를 빼주어 낫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으로 보인다.   

230) 問: 論｡ ≪秦幷六國評話≫卷下: ｢不問士宦豪傑之家, 盡行起發赴刑場｡｣ ≪水滸傳≫第四十

回 ｢當下去十字街口, 不問軍官百姓, 殺得尸橫遍野, 血流成渠｡｣(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

826｡)

231) 便是: 助詞｡ 用於句末, 表示肯定語氣｡ 關漢卿 ≪陳母敎子≫一二 末白: ｢我得了官, 母親喜

歡便是, 可怎生道怪我?｣

232) 原文의 ‘一發’는 문맥에 따라 ‘一起’, ‘越發’, ‘索性､ 乾脆’, ‘一總’ 등의 그 용법이 다양하다. 

原文의 ‘骨眼’과 ‘放血’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의 배앓이는 骨

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눈을 치료했을 것이다. 아마도 발목이 붓거나 징

을 잘못박아 발굽에 진물이 생겨, 치료를 하는 김에 피를 좀 빼달라고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一發’를 ‘‘索性､ 乾脆’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왕하ㆍ유재원ㆍ최재영, ＜朴通事諺解＞

譯註(3)(≪中國硏究≫ 第40卷 07년)에서는｢여보게 張五! 내 말 배앓이를 고쳐주게. 다

른 치료는 할 것 없이 그냥 발굽에서 피를 빼게｣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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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였으니, 천천히 몰고 가시고, 깨끗한 곳의 나무그늘에 매어

놓고, 잘 먹이십시오.   

甲某: 咱男子漢沒馬時怎麽過? 半步也行不得｡ 馬是第一寶貝, 常言道: “狗有濺

草之恩234), 馬有垂繮之報235)｡”

남자들에게 말이 없다면 어떻게 지낸다는 말이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은 제일의 보물입니다. 옛말에 ‘개는 천초지은(濺草

之恩)을 하고, 말은 수강지보(垂繮之報)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21話 剃頭

甲某: 叫將那剃236)頭的來｡ 你的刀子快也鈍? 

머리 깎는 사람을 불러다 주게나. 자네의 칼은 잘 드는가?

剃頭的: 我剃頭的, 管甚麽來刀子鈍? 

난 머리를 깎는 사람인데, 어찌 칼이 무디겠습니까? 

甲某: 你剃的乾淨237)着, 不要只管238)的刮239), 刮的多頭疼｡ 剃了240), 撒開

233) 田地: 地方, 場所｡ 鄭庭玉 ≪看錢奴≫第三折: ｢廟官哥哥, 俺兩口兒一徑來還願的, 趕燒炷

兒頭香, 暫借一坨兒田地, 與我歇息咱｡｣(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835｡)

234) 濺草之恩: 亦作“湿草之恩”｡ 據≪太平廣记≫, 唐代太和年间, 廣陵人杨生有一爱犬时刻不离

身边｡ 一個寒冷的冬日, 杨生酒醉卧於荒草中, 遇火起风烈, 情势紧急｡ 爱犬狂吠而主人不醒, 

便幾次跳入冰冷的水中, 以水濡湿四周乾草, 使主人得以脱险｡【夾註】晉太和中, 楊生養狗, 

甚愛之｡ (中略)…… 地火尋過去, 生醒而去｡ 

235) 垂繮之報: 亦作“垂缰之义｡ ≪異苑≫, 说的是前秦世祖皇帝苻坚在與容冲的一次战役中, 不

幸战败, 落荒而逃｡ 不料一失足掉在了山洞裏, 爬又爬不上来｡ 在这個千钧一发之际, 他的坐

骑突跪在涧边, 将缰绳垂了下来, 苻坚抓住缰绳爬上来, 才脱了大难｡【夾註】漢高祖與項王

會鴻門, 舞劍事急, 謀脫｡ 疋馬甫行, 道傍有一眢井, 馬到井邊不肯行｡ 漢王恐追者至, 下馬入

井｡ 項王追至井傍, 見馬跡至井而止, 謂韓王在井, 令人下井搜求｡ 見井口有蜘蛛罩網, 鵓鴿

一雙出井飛去, 謂無人在中, 項王還壁｡ 翌日, 其馬到井垂繮, 韓王執之而出｡ 

236) 剃: 用刀刮去毛髮｡ 

237) 乾淨: 齊整, 周正｡ ≪初刻拍案驚奇≫第十六卷: ｢那兩個媳婦當日不合開門出來, 却見是一

個中年婆娘, 人物也倒生得乾淨｡｣(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05｡)

238) 只管: 只顧; 一味｡ 

239) 刮: 用刀子去掉物體表面的东西｡ 

240) 了: 完畢, 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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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髮梳｡ 先將那稀篦子241)篦了, 將那挑針挑起來, 用那密的篦子好生242)

篦着, 將風屑243)去244)的爽利245)着｡ 梳了, 綰246)起頭髮來｡ 將那鑷

兒247)來摘了鼻孔的毫毛, 將那鉸刀248)斡249)耳, 捎(竹+息)來掏一掏

耳朵｡ 與你五個銅錢｡ 

단정하게 깎고, 무턱대고 밀지만 마시오, 너무 밀면 머리가 아프오. 

머리를 다 깎고 나면, 머리를 풀고 빗질을 하시오. 먼저 성긴 참빗으

로 빗고, 도침(挑針)250)으로 머리를 가르고, 촘촘한 빗으로 잘 빗어, 

비듬을 깨끗하게 제거하시오. 머리를 다 빗었으면, 머리를 묶으시오. 

족집게로 콧구멍의 털을 뽑고, 작은 가위로 귀속의 털을 자르고, 귀이

개로 귀지를 파내면, 내 동전 다섯 닢을 주겠소.

第22話 娶娘子

甲某: 別處一個官人251)娶娘子252), 今日做筵席｡ 女孩兒那253)後婚254), 今年

241) 篦子: 也作“笓子”｡ 一種齒比梳子密的梳頭用具, 稱“篦子”｡ 

242) 好生: 此作“認眞, 着着實實”解｡ ≪龍圖耳錄≫第八七回: ｢只要三角酒一完, 咯噔的就打起哈

起來了, 飯也不能好生吃｡｣(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29｡)

243) 風屑: 頭皮屑｡ 指頭皮｡ 

244) 去: 除, 除去｡ 

245) 爽利: 爽快, 痛快｡ ≪初刻拍案驚奇≫第二二卷: ｢把從前連本連利一算, 約該十來萬了, 就如數

搬將出來, 一手交兌｡ …… 七郞見他如此爽利, 心下喜歡｡｣(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736｡)

246) 綰: 把长条形的东西盘绕起来打成结｡ 

247) 鑷兒: 夾取毛髮､ 細刺及其他細小東西的器具, 一般用.金屬制成, 通稱“鑷子”｡  

248) 鉸刀: 剪刀, 亦稱“铰刀”｡  

249) 斡: 挖; 掏取｡ 斡耳, 卽“挖耳”｡  

250) 原文의 ‘挑針’은 ‘비녀’와 비슷하나, 비녀는 한 쪽에 장식이 되어 묶은 머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挑針’은 젓가락 모양의 것으로 머리를 가르거나 고르는 기

능을 한다.

251) 官人: 官府的人, 公職人員｡ ≪三遂平妖傳≫第十一回: ｢太尉當日却來得早些個, 往從待班

閣子前過, 又遇着一個官人相揖, 這官人正是開封府包待制｡｣(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81｡)

252) 娘子: 妻｡ ≪鴛鴦被≫一折: ｢員外今年二十三歲, 有多少人家與他說親, 只是沒個十分中意

的, 因此上還不曾有娘子｡｣(龍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788｡)

253) 那: 語氣詞, 無義｡ ≪殺狗勸夫≫三折: ｢旦叫科云: “孫二開門來!” 正末唱: “是誰人叫門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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才十六的女孩兒｡  

한 관인(官人)이 장가를 갔는데, 오늘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後妻인데, 올해 겨우 열여섯 먹은 색시라고 합니다.

乙某: 下255)多少財錢? 

예물 비용은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甲某: 下一百兩銀子, 十表十裏256), 八珠環兒, 滿頭珠翠257), 金廂258)寶石頭

面259), 珠鳳冠, 十羊十酒260)裏｡ 那女孩兒生的十分可喜261), 俊如觀音

菩薩｡ 好刺綉262)生活263), 百能百巧的｡  

예단(납패)으로 은 백 냥, 겉감과 안감의 열 벌의 옷감과 팔주환(八珠

環), 그리고 만두주취(滿頭珠翠) 관모(冠帽)264), 금과 보석으로 상감

한 머리장식과 珠鳳冠(주봉관), 그리고 많은 술과 고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색시는 귀엽고 예뻐 곱기가 마치 관음보살과 같다고 합니

다. 그리고 바느질도 잘하고, 온갖 재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聲?”｡｣(龍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374｡)

254) 後婚: 續絃, 繼室｡ 元ㆍ缺名 ≪神奴兒≫第四折: ｢[正末云]兀那李阿陳, 我再問你咱: [唱]

你莫不是李員外娶得後婚? [大旦云]俺是綰角兒夫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69｡)

255) 下: 用, 花費｡ 

256) 表裏: 做衣服的面子和裏子的衣料｡ ≪拜月亭≫二折: ｢如今將着羊酒表裏, 取梅英去｡｣ ≪獨

角牛≫三折: ｢若是今年無對手呵, 銀碗花紅表裏段匹, 都是他的｡｣(顧學頡ㆍ王學奇, ≪元曲

釋詞≫卷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年, 頁132｡)

257) 滿頭珠翠: 揷有珍珠與翡翠之冠帽｡ ≪金甁梅≫第七十二回: ｢林氏又早戴着满头珠翠, 身穿

大红通袖袍兒, 腰繫金镶碧玉带, 下着玄锦百花裙｡｣

258) 廂: “鑲”的假借字｡ 明ㆍ賈仲明 ≪金安壽≫第二折: ｢我這頭巾上珍珠砌成文藻, 玉兎鶻金廂

繫綉袍｡｣(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027｡)

259) 頭面: 首飾, 頭部装飾品｡ 元ㆍ李行道 ≪灰闌記≫第一折: ｢是我不許他再穿衣服, 重戴頭面｡｣

260) 羊酒: 舊迎親所送的禮物中例有羊和酒｡ 故以羊酒泛指結親時的采禮｡ 元ㆍ關漢卿 ≪魯齋郞≫

第二折: ｢今日個妻嫁人夫做媒, 自取些奩房斷送陪隨, 那裏也羊酒､ 花紅､ 段匹｡｣(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996｡)

261) 可喜: (1) 令人高兴｡ (2) 可爱｡ 元ㆍ关汉卿 ≪鲁斋郎≫楔子: ｢他的個浑家, 生的风流, 长

的可喜｡｣

262) 刺綉: 刺綉, 古稱針綉, 是用綉針引彩線, 按設計的花紋在紡織品上刺綉運針, 以綉迹構成花

紋圖案的一種工藝｡ 古代稱“黹”､ “針黹”｡ 因刺綉多爲婦女所作, 故又名“女紅”｡  

263) 生活: 指手工製品｡ ≪元典章ㆍ戶部八≫: ｢令各處鋪戶之家, 長現在鐵器生活須管立限發賣

了畢｡｣(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5｡)

264) 原文의 ‘滿頭珠翠’은 앞의 註 257)번에서처럼, 구슬로 치장된 冠帽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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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某: 幾時下紅定265)? 

납폐(納幣)는 언제 했습니까? 

甲某: 這月初十立了婚書, 下了定266)禮｡ 半頭267)娶268)將來做筵席, 第三日

做圓飯269)｡ 筵席了270)時, 便271)着272)拜門273)｡ 對月274)又做個大筵

席, 女孩兒家親戚們都去會親275)｡ 

이 달 초열흘에 婚書를 작성하고, 定婚의 禮를 올렸답니다. 그 다음날

은276)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親迎)에 따른 큰 잔치를 열고, 셋째 날

에는 신혼부부가 동석하여 음식을 함께 먹는 원반(圓飯)의 차례가 있

지요. 이러한 순서의 잔치가 끝나면, 비로소 처갓집 가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신혼 한 달이 되면 또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색시 집안의 

친척들이 초대되어 가지요.

乙某: 可知277)都去裏?

265) 下紅定: 卽“下定”｡ 聘禮｡ 舊時男家向女方定親的禮物上都施以紅絹, 稱紅定｡ 元ㆍ關漢卿, 

≪調風月≫第三折: ｢燕燕上復傳示煞曾經, 誰會甚兒女成婚聘? 甚的是許出羞下紅定?｣(許

少峯 編, 同前揭書, 頁1996｡)

266) 定: 訂婚, 也指訂婚禮物｡ ≪水滸全傳≫第四七回: ｢這個正是祝朝奉第三子, 喚做祝彪, 定着

西村扈家庄一丈靑爲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464｡)

267) 半頭: 半中間｡ 宋ㆍ楊萬里 ≪寄題李與賢似剡庵≫詩: ｢是時八月欲半頭, 鏡湖不是人間秋｡｣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4｡)

268) 娶: 迎娶｡ 指男子到女家迎亲｡ 

269) 圓飯: 新婚次日, 夫婦同席宴飮, 謂之“圓飯”｡ ≪兒女英雄傳≫第二八回: ｢我可得張羅我們姑

爺姑奶奶的圓飯去了｡｣ 

270) 了: 完畢, 完成｡ 

271) 便: 才｡ 關漢卿 ≪四春園≫一 王員外白: ｢他當初有錢時, 我便和他做親家; 他如今消乏了

也, ……我怎生與他做親家?｣(藍立蓂 編著, ≪關漢卿戱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6｡)

272) 着: 差, 派遣｡ 

273) 拜門: 新人結婚三日或滿月後, 夫婦同至妻家拜望, 謂之拜門｡ 俗稱“回門”｡  

274) 對月: 新婚滿月｡ 元ㆍ缺名 ≪隔江鬪智≫第二折: ｢你回去對哥哥說, 等我對月回門之日, 我

見母親, 自有話講｡｣(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498｡)

275) 会亲: 又稱“瞧亲”, 是男家宴请女方亲属的禮仪｡ 

276) 原文 ‘半頭’에 대해서 諺解에서는 ‘보름’이라 하였는데, 許少峰은 앞의 註 267)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半中間’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婚書를 초열흘 첫 날에 거행하고, 셋째 

날 부부가 圓飯을 하였으니 ‘半頭’를 그 사이 중간 날짜인 둘째 날의 의미로 보았다. 보름

이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오는 ’第三日‘의 출현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다음 날‘로 

번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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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갔겠지요?

甲某: 那官人是今年十九歲, 好文章, 諸般才藝, 無計算的錢粮278)｡ 

신랑은 올해 열아홉 살인데, 글과 여러 재주가 훌륭하고, 재물이 수없

이 많다고 합니다. 

乙某: 媒人也有福, 正着了, 也多尋鈔｡ 

중매쟁이도 복입니다, 성사를 시켰으니, 재물을 많이 얻었겠습니다.

甲某: 可知有福裏｡ 依體例279)十兩裏一兩家除280)時, 得十兩銀子｡ 

복이 있고말고요. 관례대로 열 냥에 한 냥을 뗀다면, 은 열 냥을 받았

겠지요.

乙某: 這兩口兒夫妻好爽利281)｡ 常言道: “一夜夫妻百夜恩｡”282)

이 부부는 참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옛말에, “一夜夫妻百夜恩 

(한 번 맺은 부부의 인연은 백년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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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老乞大≫近二萬字, 分上､ 下卷｡ 此书以高丽商人来中国经商为线索, 用对话的形式, 

表现道路见闻､ 住宿饮食､ 买卖货物等等, 中间插入一些宴饮､ 治病的段落｡ ≪朴通事≫的字

数近三萬字, 约比≪老乞大≫多三分之一, 分成上､ 中､ 下三卷｡ 全书用对话或一人叙述的方

式, 介绍中国社会生活的各個方面, 涉及宴会､ 买卖､ 农业､ 手工业､ 词讼､ 宗教､ 游艺､ 景

物等多项内容｡ 两书的史料價值, 非常之高｡ 正如著名学者杨联升教授所說: “从史学看, 有许

多难得的关於元､ 明两代风俗事物的记载｡ 从语学看, 有很多珍贵的元末明初的口语史料｡” 

從元代到淸代的≪老乞大≫､ ≪朴通事≫系列, 是硏究元代到淸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老乞大≫同爲高麗､ 朝鮮兩朝人學習漢語的兩部會話敎科書｡ 关於二书

原著者的生平时代, 虽不可详考, 但根據书中文字内容及其他参考资料, 仍可大致认定此二书

的最初编著年代爲元代, 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老乞

大≫本子, 韓國學者稱之爲≪原本老乞大≫)｡ 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 ≪飜譯朴通

事≫(上; 1517年)､ ≪朴通事諺解≫(上､ 中､ 下; 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 

其中≪飜譯朴通事≫爲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 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

本, 可惜已經不全(只存上卷, 缺中､ 下卷)｡ ≪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 朴世華

等十二人對≪飜譯朴通事≫所作的修訂｡ ≪飜譯朴通事≫､ ≪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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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文字有差異外, 內容基本一致, 由於≪飜譯朴通事≫已經不全, 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

諺解≫本爲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老乞大集覽≫和≪單子解≫, ≪朴通事

諺解≫有許多雙行小註), 卽所謂的“夾註”)一書, 是一份“解釋詳明, 徵引繁富”的珍貴資料, 對

硏究漢語語言､ 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値｡ 並且近來韓國､ 中國､ 日本等國家的學者, 全面而

不同角度對這兩系列書進行硏究, 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 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

譯≫爲題目, 力求在前人硏究的基礎上, 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 並給與硏究≪朴通事≫､ 

≪老乞大≫一系列硏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 朴通事, 朴通事諺解, 朴通事譯註, 朴通事新註新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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